
이미 미 언론은 미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 겸 독실한 기독교인으

로서 대중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

하고 있는 선수들을 소개하며 스포

츠가 선교의 좋은 도구임을 보도하

고 있다. 그러나 인기에 영합한 선수

들의 일상사를 소개하거나 수박 겉

핥기식으로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

는 유명 스포츠 스타의 인터뷰가 대

종을 이뤘다.

바나리서치는 스포츠 스타들에 

열광하고 있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

명한다. 

먼저 64%의 미국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프로 운동선수들이 유

명한 크리스천 지도자들보다 미국

사회에 더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고 동 리서치는 발표했다. 특히 1년 

소득이 6만 달러 이상의 대학 졸업 

백인들이 그렇다고 대답했고, 정기

적으로 주중에 한번은 교회에서 예

배를 드리는 4만 달러 미만의 응답

자들은 크리스천 리더들이 사회에 

더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19%).

스포츠 스타들이 사회에 더 영향

을 준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경기 도

중이나 끝나고 나서 또는 하프타임

에 인터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

는 “신앙의 공공연한 표현”에 긍정

적인 대답을 하고 있다. 

이번 슈퍼볼을 통해 우승한 볼티

모어 레이븐스의 전설적인 수비수 

레이 루이스는 “그동안 자신을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은퇴 

기자회견을 할 정도이다. 주목할 점

은 미식축구계에 유달리 독실한 기

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선수들이 타 

종목에 비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61%의 미국인들은 미디

어나 운동경기 중에 그러한 신앙고

백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연령

대로 보면 ‘부머스’들이 66%로 과

반수 이상이 지지하고 있고, 18세 

이상의 자녀들은 둔 부모들(66%), 

복음주의자들(88%) 그리고 흑인들

(79%)이 운동선수들의 기도 세레모

니나 감사 기도를 지지한다. 그러

나 무신론자들이나 불가지론자들

은 34%로,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

미국인들이 이처럼 프로 운동선

수들의 공공연한 신앙고백이나 천

명에 관대한 이유는 바로 “말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다(40%). 그리고 11%는 “사

람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당연

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10%는 신

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

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그만큼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의 신앙에 별

다른 부담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경기나 인터뷰를 통

해서 보거나 얻은 정보를 통해 특정 

선수와 친근감을 느끼며, 그 내용과 

차이가 없는 실제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동선수의 공공연한 신

앙고백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개인

의 신앙을 믿게 하는 부적절한 행위

이기에 금지돼야 한다고 보는 시각

도 있다(45%). 그리고 운동선수는 

단지 경기만 해야한다(21%)고 한계

를 설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찬가

지로 경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특

정 선수의 신앙이나 고백에는 별다

른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는 사람도 

있다(10%).

그렇다면 스포츠 스타들 중에 어

떠한 종목, 어떠한 스타들이 집중적

인 조명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팀 태보(프로 풋볼 선수): 기독

교 운동선수 중에서 단연코 대중들

의 주목을 받고 있다. 놀랍게도 미국

인 중 무려 83%나 되는 사람들이 그

를 알고 있고, 73%나 되는 사람들이 

팀의 신앙고백이나 천명에 우호적

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커트 워너

(은퇴한 프로 풋볼 선수): 59%나 되

는 미국인들이 그를 알고 있고, 80%

가 그의 신앙고백을 지지한다. 

<2면으로 계속>

단일 스포츠 이벤트로는 세계 최대를 자랑하

는 프로풋볼(NFL) 챔피언 결정전인 수퍼 볼에

서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

너스(49ers)를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지난 4

일,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의 메르세데스 벤

츠 수퍼돔에서 열린 제47회 수퍼 볼에서 형인 존 

하보가 이끄는 볼티모어는 동생 짐 하보가 사령

탑을 맡은 샌프란시스코를 34-31로 꺾고 12년 

만에 롬바르디 트로피를 안았다. 

형제감독의 맞대결, 사상 초유의 정전, 팝스타 

비욘세의 하프타임 공연, 한국 가수 싸이가 말춤 

추는 광고 등 갖가지 화제를 양산한 가운데, 크

리스천미디어 역시 스포츠 스타와 신앙 간의 상

관관계를 보도해주는 등 지난주는 한마디로 슈

퍼볼에 전 미국인들이 열광했다.

크리스천 스포츠 스타들은 경기장 내에서 자

신의 신앙을 표현할 때가 종종 있다. 팀 티보와 

같은 유명 스포츠 스타들은 경기 중에 골을 넣거

나 승리를 확정지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

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축구뿐 아

니라 농구, 야구계에서도 독실한 기독 스포츠 선

수들이 적지 않다.

그럼 소위 ‘기독교 국가’라 불리는 미국은 과연 

어떨까. 세계 최고의 스포츠 시장을 가진 미국에

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자기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드러내는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나리서치(Barna Research)는 스포

츠 스타들이 대표적인 크리스천 리더들보다 미

국사회에 더욱 큰 영향을 발휘한다고, 최근 설

문 조사를 발표했다(Two-Thirds of Americans 

Say Pro Athletes Have More Influence on So-

ciety than Faith L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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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
버지, 세대가 바뀌고 물질문명이 발달하지만 하나님

의 말씀은 불변하며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동일함을 깨닫고 언제 어디서든지 주
의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기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

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

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2)

금주의 말씀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혼전 순결” 엄마가 
  직접 말하라

3면

미리 가보는 성지순례
- 예수님의 발자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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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서신
김재열 목사(뉴욕중부교회)

9면

투고 칼럼
김태용 목사(한인영광교회) 

13면

중국, 애국적 도구로 종교 활용

2면

“스포츠 스타=영웅”전도에 큰 영향력!
바나리서치, 미국인 중 2/3 ‘크리스천 지도자보다 사회에 더 영향’보도

사 고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세미나 참석을 위한”

음 악 회
본지가 주최하는 제 28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가 올해는 

예루살렘에서 개최된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지순

례”를 포함하는 이번 세미나 후원을 위해 퀸즈장로교회 성도

들이 힘을 모았다.

퀸즈장로교회는 “교회설립 39주년 기념 미자립교회 목회자

들의 세미나 참석을 위한 음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일시: 2013년 2월 24일(주일) 오후 4시

장소: 퀸즈장로교회

스포츠스타가 크리스천 지도자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잘 

활용하면 전도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출연진

● Violin_이슬아 
● Cello_윤지현 
● Flute_윤소영 

● Soprano_강혜영, 최지혜
● 퀸즈장로교회 권사합창단 

● 글로리아선교중창단

    가격: $20.00
티켓문의: 718.886.4040



지금의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시

도는 모택동 시대와는 많이 다르다. 

모택동은 종교를 ‘유해한 독’이라고 

묘사했고, 사회주의를 주창한 칼 마

르크스는 종교를 ‘대중의 아편’이라

고 규정했다. 1960년대 중국의 문화

혁명 기간 동안 수천 명의 홍위병들

은 구시대를 청산하고 새 시대를 연

다는 구호 아래 십자가나 불상 같은 

종교 상징물은 물론, 중국의 옛 문

헌들도 파괴하는 일을 자행했다.

그리고 약 10년 전 중국 지도부는 

파룬공(Falun Gong)이라는 종교 

단체를 사회주의와 과학에 반하는 

미신이라고 규정했고, 지금까지 파

룬공의 신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고위층인 유 젱

셍은 중국 티벳 불교 대학(Tibetan 

Buddhism College of China)의 고

위직을 만나 티벳 불교와 사회주의 

사회가 양립할 수 있는 것을 깊게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는 또한 

다른 종교 단체들도 방문해 종교가 

국가를 건설하는데 긍정적인 역할

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중국 공산당 산하의 중국불교연

맹(The Buddhist Association of 

China)은 최근 청두에서 집회를 열

고 티벳의 반정부 운동은 비도덕적

인 행동을 통해 국제 사회의 관심

을 구걸하고 있는 것이라며 규탄했

다. 중국불교연맹의 추안 인(Chuan 

Yin) 대표는 불교는 생명을 존중하

고 자살과 살상을 반대하는 종교인

데, 자살을 찬양하고 조장하는 행동

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의 다른 조직은 종교

단체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도

움이 되도록 정부가 종교단체를 지

원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중

국 공산당의 고위층인 유 젱셍은 종

교단체가 자신들의 교리에서 긍정

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신

도들을 잘 계몽해 달라고 촉구했다.

미국의 연구단체 퓨 포럼은 연

구조사를 통해 전체 인구가 13억

4,134만 명(2010년)인 중국에서 

종교 비율은 무종교가 52.2%, 전

통종교 21.9%, 불교 18.2%, 기독

교 5.1%, 이슬람 1.8% 등이라고 발

표했다. 2010년 개정판 세계기도

정보(Operation World)는 중국 전

체 인구 13억3,058만 명에서 무종

교는 44.3%, 전통종교 28.5%, 불

교 12.5%, 기독교 7.9% 라고 기록

했다. 

반면 세계 각국의 자유 상황을 

연구하는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

(Freedom House)는 ‘2013년 세계 

자유 상황 보고서(Freedom in the 

World 2013)’에서 중국은 ‘자유롭

지 않은’(Not Free) 사회라고 규정

했고, 기독교 박해 상황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오픈도어스(Open Doors)

선교회는 ‘2013년 세계 최악의 50

개 기독교 박해 국가 목록(2013 

World Watch List)’에서 중국을 37

위로 선정했다. 다만 중국은 2012년 

순위인 21위에서 2013년 37위로 하

락하며 박해 상황이 개선됐다는 평

가를 받았다.

<1면에서 계속>

△제레미 린(프로 농구 선수): 

40%가 알고 있고, 76%가 지지 △

부바 왓슨(프로 골프 선수): 40%가 

알고 있고, 77%가 지지 △알버트 푸

호(프로 야구 선수): 36%가 알고 있

고, 81%가 지지 △클레이톤 커쇼(

프로 야구 선수) 25%가 알고 있고, 

78%가 지지.

미국인들이 크리스천 운동스타들

에게 이처럼 전폭적인 지지를 보이

고 있는 이유는 진정한 의미에서 “

롤 모델”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경대로 살고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팀 태보와 

같은 선수는 말과 행동 그리고 신앙

이 하나인 삶을 경기장이나 집에서 

그리고 사람들과 마주치는 공공장

소에서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미국사회가 종교

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따라

서 미국 복싱 역사에서 독보적인 업

적을 쌓은 무하마드 알리가 무슬림

이라도 그를 배척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으로, 미국 스포츠선교회

(Athletes in Actions)는 스포츠가 

선교의 좋은 도구이자 귀중한 자산

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현대사회는 

영웅을 찾는 사회이고 스포츠 스타

는 현대사회에서 영웅이기에 이들

을 전도하는 데 열심을 내는 이유

는 이들이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하

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이들

이 스포츠 영웅을 보고 인생의 모

델로 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스

포츠 선교를 위한 인적 자원을 개

발하는 것이 선교를 위해 교회공동

체가 준비해야할 지혜로운 일이라

고 전망한다.

그러나 스포츠와 종교의 거리를 

보여주는 요인들도 상당히 많다. 골

프 황제로 불리는 타이거 우즈의 도

덕적 타락은 성자로 불리기에는 스

포츠 스타의 허상이 너무 적나라하

게 드러난다. 

스포츠 스타를 종교적 성자로 보

는 시각은 이미 보편화돼 있다. 그

들이 사생활을 포기하면서 수행하

는 훈련은 종교적 ‘자기부인’(self-

denial)과 동일시되기 때문이다. 그

리고 승부의 세계에서 탁월함을 보

여준 슈퍼히어로의 삶은 이미 하나

의 본보기가 되면서 그를 통해 새

로운 힘을 얻고 열광하는 많은 추

종자, 말하자면 신도들을 거느리게 

된다. 따라서 크리스처니티투데이 

편집장 마크 갈리는 “하나님의 은

혜 안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운

동선수들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추

종하는 신도들이 많아지는 것은 이

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

하는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한다

(Christian Athletes Are Not Role 

Models).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천 롤 모

델이 된다는 것은 누가복음 18장에 

드러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처

럼 이미 얻은 명성과 대중들의 인기

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여

전히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세를 보

여줄 때만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마

크 갈리는 말한다. 그래서 많은 사

람들이 유명한 크리스천 운동선수

에게 정말 훌륭하다고 말할 때, “나

는 롤 모델이 아닙니다. 당신들과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께서 은혜와 자비로 이처럼 높이셨

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때서야 진정한 롤 모델이 된

다고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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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2013년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

다. 사순절의 여정은 마지막 고난주간과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던 성금요일, 그리

고 부활주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는 여전히 육신의 전쟁 뿐 아니라 영적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활

의 아침은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

니다. 

전쟁에 승리하려면 적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

습니다. 예수의 부활 역시 영원한 승리

를 가져다주는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대

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의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은 굴러져 있었고 

새벽 일찍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놀라운 천사의 소식을 접

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

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죽음으로 향하

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사형수 중 하나와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

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

아 부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의 시신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에 장사 지낸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은 큰 돌로 봉해졌습니

다. 예수는 죄가 없으셨으나 사람들의 거짓 증언과 재판이 그를 죄인

으로 몰았습니다. 사람들의 시기와 증오가 그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

습니다. 세상의 악이 그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인류의 죄가 그

로 죽음의 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면 거

짓과 미움, 불의와 악에 패배한 것으로 예수의 이야기는 종지부를 찍

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사흘 후에 다시 살아 나셨습니다. 그가 이미 제자들

에게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서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의 부활은 영원

한 승리를 가져다주는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진리가 거짓보다 강함을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선이 악보다 강함을 확

증시켜 주었습니다. 생명이 죽음보다 강함을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사

랑이 미움보다 강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크고 강함을 확

증시켜 주었습니다.

부활신앙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사

람들입니다. 더 이상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

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안고 소망 가

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신앙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과 같

이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

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우리 주 예수 그

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전15:55-57). 

그러므로 부활신앙의 사람들은 진리 편에 서서 싸우는 일을 결코 중

단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때로 힘에 겨울지라도 결코 포

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정죄하며 좌절하지 않습니다. 

안식 후 첫 날 새벽에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슬픔의 눈

물은 큰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의 죽음 이후, 문을 닫아

걸고 숨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의 가슴은 큰 용기와 담대함으로 활짝 

펴졌습니다. 실의에 빠져 엠마오 길로 향하던 두 제자의 절망의 발걸

음은 큰 소망의 달음질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평화를 선

포해주시며, 동행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값을 다 치르시고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고 부

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해주십니다. 

그는 슬픔을 기쁨으로, 두려움을 확신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주

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 진리와 선을 행하며, 소망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부활신앙의 사람들 

양춘길 목사
(뉴저지 필그림교회)

중국, 애국적 도구로 종교 활용
약 60년 전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악’이라고 말했

지만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의 국민들 사이에서는 최근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중

국 공산당의 고위 간부인 유 젱셍(兪正聲)은 중국 공

산당의 주요 목표는 국가의 번영이며, 중국 국민들 사

이에서 종교는 부차적인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국 

공산당은 국가를 활기 있게 하기 위한 애국적인 도구

로 종교를 활용해왔다. 이제 중국 공산당은 종교를 말

살하기보다는 사회주의와 종교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

하고 공통점을 발견하는 시도를 통해 종교와 공산주의

와 연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오픈도어, 중국정부의 종교에 대한 우호적 태도 발표

사회주의와 종교 사이 갈등 최소화 공통점 발견 시도

2013년 최악기독교박해국가 37위, 전년보다 21위보다 호전



나는 이 문제를 놓고 수년 동안 고민

했다. 내 아이들은 내가 결혼 전에 자신

들의 아빠와 동거하고 고등학교 때 임

신한 것을 안다. 나는 죄책감에 사로잡

혔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

칠 권리가 없다고 느꼈다.

아이 넷을 두고 두 번 이혼한 끝에 나

는 아이들에게 “그러면 안 돼!”라고 말

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

다. 나는 아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인생을 즐기기 바란다. 내가 

그렇게 만들 수는 없지만 자신들의 선

택이 장차 가져올 결과를 이해하도록 

준비시킴으로써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다. 나는 집 밖의 험한 

세상에 대비해 아이들을 준비시키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방법을 발견했다.

오랫동안 나는 혼전 성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엄마도 했잖아

요. 엄마가 우리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칠 자격이 있나요?”하고 거부할까

봐 두려웠다.

내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받아

들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

나 성경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

리의 죄과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다”

고 내게 말씀하셨다(시 103:12). 하나

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 말고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내 말의 진

실성을 설득할 필요가 있을까?

아이들에게 “그런데 엄마는 왜 그

래?”라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워했던 마

음을 일단 극복하고 나자, 나는 아이들

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데 거

리낌이 없었다(잠 22:6). 나는 하나님께

서 우리의 성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예

비하심을 믿으며, 내 아이들 역시 이를 

깨닫길 바란다.

내 죄는 용서받았지만, 나는 과거의 

내 잘못을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이야

기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고생했

던 시간을 들려주면서 아이들에게 죄

와 타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가

르쳤다. 그리고 큰 죄를 부르는 결정적

인 선택이 어떻게 작은 죄들로부터 시

작되는지도 알려주었다. 이를 통해 아

이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깨달았다.

딸 오드리가 다섯 살 때 “데이트할 때 

성관계를 하죠, 그렇죠?”라고 물었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냐고 묻는 

대신, 나는 하나님은 너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에는 결

혼 전까지 성관계를 아껴두는 것이 포

함된다고 말해주었다. 아이는 성관계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 시점부터 우리

는 내 딸은 물론이고 장래에 아이가 결

혼할 남자도 순결을 지키도록 기도하기 

시작했다.

시도 때도 없이 성경을 들먹이며 강

조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

무도 없다. 특히 십대라면 더욱 그렇다. 

내 아이들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

로 남을 대접하라”거나 “급할수록 돌아

가라” 등의 속담이나 격언을 이미 잘 알

고 있었다. 나는 나중에 그런 속담들이 

성경 구절에 뿌리를 두고 있거나 관련

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열 살 된 아들이 어둠을 무서워해서 

밤에 잠들기 힘들어했다. 우리는 하나

님께 보호해달라고 함께 기도했다. 기

도 후에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는 성경 말씀을 나눴다(히 13:5). 시간

이 걸렸지만 그 말씀이 아들의 가슴에 

새겨지자 아이는 다시 잠을 잘 잘 수 

있었다.

행복에 관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바

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다. 사심 없이 

다른 사람을 돕는 데는 커다란 보상이 

따른다. 내 아이들은 이웃 노인들을 위

해 눈을 치우고, 양로원을 방문하고, 내

가 미혼모나 아픈 이웃을 위해 집안청

소 하는 것을 돕는다. 사실 아이들에게 

자기 방을 치우게 하는 것보다 다른 사

람을 돕게 하는 것이 훨씬 쉽다! 미혼모 

센터와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아

이들은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은 아

이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잘못된 행동에 따른 결과는 잘못을 

저지른 장본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

이 아니다. 내 아이들은 내가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은 까닭에 고통 받고 있다. 

나는 혼전 성관계로 인해 임신했고, 결

혼했지만 결국 이혼했다. 지금 내 아이

들은 아버지의 부재로 고통을 받는다. 

어린 두 아이는 다른 지역에서 아버지

와 함께 사는 자기 오빠들을 볼 수 없다. 

또한 아버지의 정서적, 경제적 지원 없

이 궁핍하게 지내야 한다.

내 아이들은 엄마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가 자신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본다. 나

는 이것이 아이들이 혼전 순결을 포함

해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실

을 깨닫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그

래서 아이들이 우리 가족의 이런 무분

별한 행동을 답습하지 않기 바란다.

위의 지침들을 따르면 아이들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장담하지

는 못한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들의 행

동을 평가하는 도구를 제공해준다. 자

녀들이 아직 어릴 때 부모는 옳은 결정

을 내리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면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다. 나는 바른 인격

의 씨앗을 심고, 그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실 이는 하나님임을 믿을 뿐이다. 내 

과거의 잘못이 어떠했든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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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 순결”엄마가 직접 말하라
우리 모두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잘

못을 저지른 경험이 있다. 가령 도둑질이

나 음주, 커닝처럼.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

에게 이런 잘못을 하지 말라고 말할 권

리가 있을까? 켈리 J. 마틴데일(Kelly J. 

Martindale)은 자신의 상처와 과거 때문

에 자녀들에게 혼전 순결과 같은 민감한 

문제에 말하는 것을 주저했다. 그러나 자

녀의 미래를 위해 오히려 솔직하게 성경

적인 방법으로 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다음은 크리

스챠니티투데이에 실린 마틴데일의 원고

요약.

CT, “엄마의 죄책감으로 민감함 주제 피해선 안돼”  

“나도 저지른 잘못,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자녀 미래 위해 솔직하게 성경적 방법으로 결단 

PSALMS
PSALMS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인생에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삽시다   
(시 85편 )

‘시편’은혜 나누기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실 때 먼저 지배하고 있는 

바로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 지배 하에서 자유

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가 항복

하고 자유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가 항복하고 자유하게 된 사실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

니다. 보이지 않는 권세에서 해방된 것은 스스

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들어야 하

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자유하게 된 사

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그를 괴

롭히는 주인들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권세에서 

벗어난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인도를 받

아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복으로 가는 것입니

다. 하나님에 의하여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받았을지라도 그 사실을 듣지 못하면 그 상태

로 있게 되고 그 지배하에 복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참 자유가 되시는 하나님에

게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망의 생각에 사

로잡혀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생각

에 포로가 되고 사망의 생각이 주는 멍에를 메

고 살아갑니다. 비록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

녀가 되었을지라도 그 생각은 사망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살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은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그 멍

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자께서 해

방의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듣고 믿어

야 하는 것입니다. 들었다고 해서 자유함을 누

림은 아닙니다. 비록 들었을지라도 생각은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면 실제적으로는 자

유를 받지 않음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해방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믿어야 합니

다. 들었다고 하는 것으로 자유함이 아닙니다. 

이제 그 생각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는 그 사망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지배하고 

있어서 나올 수 없었지만 이제는 자유를 받은 

자이기에 내가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내 

발로 걸어 나와야 합니다. 나오지 않으면 그 환

경에서 그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

니다. 나의 생각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덤의 문을 열어주

셨고 나오라고 부르시고 계시지만 사망의 생

각으로 고통하면서 그것을 즐기며 품고 있으

면 떠나지 못하는 이상한 영적 현상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문입니다.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을 통하여 사망에서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알고 내가 그곳에서 나와야 합

니다. 주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자유함을 맛을 보게 되

고 자유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세상의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고 삽니다. 

목회현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영적 현상

입니다. 비록 우리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고 예

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룩한 일을 

할지라도 나 자신이 사망의 생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십

자가로 인하여 받은 자유를 받을 줄 알아야 하

고 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것

을 이루신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

가 잘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

망의 생각에서 내가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자

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므로 주신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

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면서 빠

져나와야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라”(요8:32). 말씀이 없으면 빠져나갈 길이 없

습니다. 전부 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게 됩

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

는 우리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정확하게 믿어지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애굽에서 빠져나가

는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생각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 따라 나가는 것입

니다. 차가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내 생각이 말

씀을 따라갈 때에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는 이렇게 항상 말씀 따라 생각할 줄 알아야 합

니다. 말씀하신 이가 내 삶의 목자이십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나의 생각에서 탈

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지고 생

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장래를 바라보

고, 현실을 볼 때 우리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가운데 살면서 말씀을 불신하는 것도 기적입니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이 자연이 전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것이지요. 여호와께

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어야지요? 그것은 내가 해야 하

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 살

면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베풀어주시는 은혜

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호흡이 마칠 

때까지 일평생 살면서 걱정, 근심, 염려의 꼬리

를 물고 살지 말고 아버지를 믿고 삽시다. 하나

님의 말씀이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

는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좋

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이심을 자녀들이 확실

히 믿고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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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주간 우리는 진정 그리

스도인의 삶을 잘 살았는가? 진실

된 삶을 혹 거짓된 삶을 살지는 않

았는가? 현재 구원을 누리고 있는

가? 한주일 동안 믿음의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웃에게 내가 희생적인 양보 예수

님의 양보를 하는 삶 살았는가? 

직장, 사회, 비즈니스 등등 나를 

아프게 상처, 고통을 준 그 사람

을 위해 상처받아 쓰러지기 직전

에 있는 것이 아닌 오히려 진실 되

게 축복의 기도, 중보의 기도 해보

았는가? 거짓된 말이 아닌 진실된 

말을 하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지난 한 

주간 믿음 생활의 인격을 평가하

는 것이다. 오늘 아브람과 롯의 삶

을 통해 나 자신을 분별하는 시간 

갖자. 

야고보서 2장에서 “내 안에 있

는 믿음이 밖의 생활 삶 속에서 표

현, 증명 되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강조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매일 생활 속에서 주

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기

에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 아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

과의 기도, 예배, 헌금 이것은 어

떻게 생각하면 쉬울 수도 있다. 그

런데 그것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나타나느냐가 어려운 

것이다. 사실 성경적인 진실된 기

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감사함으로 마음을 다한 진실한 

헌금… 이 모든 것 속에서 진실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사랑, 감사가 

없다면 겉모습일 뿐이다. 

바울은 롬7:15에서 “내가 행하

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

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 하고 도리

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롬

7: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

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고백하고 있다. 위

대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절

규하다가 25절에서 감사하고 있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

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

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

을 섬기노라.”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1. 아브람의 약점

창12:13 “원하건대 그대는 나

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

로 말미암아 안전 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

니라.” 창20:2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

를 데려갔더니”  

이렇게 거짓말 한 이유는 아내 

사래가 너무 이뻐 아내를 빼앗고 

자기는 죽일까봐 두려워 자신의 

부인을 누이라 속여 말한 것이 두 

번 나온다. 물론 동생이기도 했다. 

그러나 아내인 것이다. 믿음의 조

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연약한 

모습이 볼 수 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며 생존경

쟁에 시달리다 보면 무의식적 의

식적으로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질 때 많다. 얼떨결에 급

해서 거짓말 하고 나면 그 다음은 

마음의 고통이 오는 것, 괴로움이 

오는 것, 아픔이 오는 것이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미쁘시어

서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

게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한다. 그

리고 더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회

개의 축복을 주셨다. 그러나 우리

가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한다. 정직은 참 능력이

다. 축복이다. 정직해야만 회개할 

수 있다. 

정직은 귀한 재산이다. 축복의 

문이다. 

2. 아브라함의 장점

  

아브라함이 비록 거짓말을 두 

번 하고 약점이 있지만 우리가 존

경, 칭찬, 따라가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미덕을 가지고 있었다. 

창12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

함을 부르셨다. “네가 좋아하던 세

상 것 다 놓고, 친척, 가족, 다 놓고 

고향땅을 떠나라.” 그 명령에 순종

하여 조카 롯과 함께 한 번도 가보

지 않았던 알지 못하는 목적지로 

떠나는 장면이다. 그때 그의 나이 

75세이다. 창13장에 보니 하나님

의 명령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순종했던 아브람에게 물질의 풍

요의 축복을 주셨다. 그 당시의 재

산은 소떼, 양떼였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아브람

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물만 

보면 푸른 초장만 보면 서로 차지

하려 싸우는 것이다. 물질의 축복

이 오히려 문제가 되어버렸다. 진

정한 행복은 평화는 물질이 아니

고 바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

스도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싸

움을 중재하는 자로서 얼마나 아

름다운 신앙의 인격을 보여주었

는지 볼 수 있다.  

창13:8-9, “아브람이 롯에게 이

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그리스

도인).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

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

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

아 너와 나는 혈육이 아니냐?(한 

지체) 우리 이민가는 길인데(천

국) 둘이 힘을 합쳐도 힘들 텐데 

싸워서 되겠는가? 우리 싸우지 말

자”라고 말한다. 

여기까지는 우리들도 잘한다. 

그 다음 보자. “네가 한번 둘러보

라, 네가 좋은 땅을 택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먼저 택하고 

나머지 내가 택하리라.” 이것이 신

앙의 인격이다. 아무리 믿음 믿음

해도 그 믿음이 생활 속에서 드러

나지 않으면 아무런 덕이 안 된다. 

그가 삼촌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것 먼저 가질 수 있었지만 두 가정

의 평화를 위해 희생하고 양보한 

것을 볼 수 있다.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하

나님의 자녀로 진정 하나님께 공

헌하는 삶을 살기 원하면 이런 신

앙의 인격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

야 된다. 

 

3.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도저

히 더 이상 볼 수 없을 만큼 죄악

으로 꽉 차 있었다. 하나님은 유황

불로 없애리라는 결정을 하신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라. 

“하나님 안됩니다, 거기에 죄 없

는 사람도 많고, 어린 백성도 많은

데 어떻게 죄인과 같이 멸망시킵

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하고 창

18:23-25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

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

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창

18:32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

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십 명을 찾

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라

며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애원 

기도하는 모습 나온다. 이것이 아

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의 인격이

다. 

말로만 예수 믿는 것, 믿음 좋

다고 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

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하

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미덕을 배

우자. 내가 먼저 악을 행한 그에

게 선을 보여줄 수 없겠는가? 내

가 먼저 내게 해를 준 그 사람을 

위해 눈물로 증보기도 할 수는 없

겠는가?

우리 주님 인류의 모든 죄를 지

시고 십자가에 달려 온 피와 물을 

쏟으시며 고통 중에 하나님 아버

지께 말씀하신다. 자신을 죽이는 

군인들을 위해, 비웃는 무리들을 

위해 말씀하신다. 눅23:34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

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

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우리들 각자 자신들을 위해 아브

라함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며 기

도해야 한다.   

아브람과 롯
창세기 13:5-18 

푸/ 른/ 초/ 장 
이 종 용 목사

(코너스톤교회)

유난스레 일등을 좋아하는 우리

나라가 드디어 성형 수술 세계 1

등의 자리에 올랐다. 다른 부분에 

1등이라면 자부심을 가질 수 있

겠지만.... 아름다워 지고 싶어 하

는 마음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

으랴?

오래전 일이다. 우리교회에 신

혼부부가 있었다. 아내는 예쁜데 

쌍꺼풀이 없었다. 고등학교 시절

부터 소원했지만 그 때는 엄마가 

완강하게 반대하여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그것이 자신만의 

스트레스였기에 남편에게 계속 수

술해달라고 베갯머리송사를 했다. 

신혼 시절의 사랑하는 아내의 베

갯머리송사를 이길 수 있는 신랑

이 그 어디 있을까?

결국 허락 받고 기쁜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 그런데 이

날따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걸작으

로 지어주셨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의 완전 작품에 덧칠하지 말라는 

설교 예화가 있었다고 한다. 부부

는 설교를 듣고 수술이 하나님 뜻

이 아닌가보다고 무기한 연기하기

로 잠정 합의를 보았다. 특히 남편

은 한없는 은혜(?)를 받았고....

그 후 우연히 나폴리 근교에서 

열린 작은 콩쿠르에 가서 3등에 

입상했다. 그리고 심사위원장의 

배려로 스위스 극장에 나비부인으

로 출연하게 되었다. 혹독한 훈련 

과정을 통해 연주를 했고, 그 후 나

비부인으로 잘나가는 소프라노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성악가들의 

로망인 정명훈 선생의 지휘로 장

님가수 보첼리, 그리고 조수미 씨

와 함께 일본과 한국의 공연도 할 

수 있었고.... 하루아침에 잘 나가

는 성악가가 되었다. 

그녀는 이처럼 잘나가게 된 자

신에 대해 늘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

이 많은 데 왜 나일까? 왜 심사위

원장인 독일 극장의 극장장은 나

를 추천해주었을까? 그 이유가 무

엇일까? 그런데 독일에 연주를 갔

다가 우연히 그 극장장을 만날 수 

있었다. 그래서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았다. 

“마에스트로, 왜 나를 스위스 극

장에 추천했나요?” 그랬더니 대뜸 

한다는 말이 “네 눈 때문이다!” “

예? 눈 때문이라니요?” 

“나비부인은 동양인으로 쌍꺼

풀이 없는 성악가여야 하는데 서

양인을 화장으로 쌍꺼풀을 지워 

그 역을 대신하게 했다. 그 일은 관

중을 속이는 것 같아서 늘 마음이 

무거웠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동양의 소프라노를 만나서 그 역

을 맡게 하겠다고 다짐하던 중 너

를 만난거야. 난 비로소 마음의 부

담을 덜게 된 거야. 요즈음 잘하고 

있겠지?” 

오, 나의 토실한 눈이여! 온통 복

으로 도톰한 나의 눈이여! 

목양칼럼 

쌍꺼풀 수술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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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뉴욕타임스에 보도되

면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하바드신학대학원의 세계적인 학

자인 Karen L King교수의 논문이 

2013년 1월 Harvard Theological 

Review에 기재되지 못하고 빠졌

다. 팍스의 Joshua Rhett Miller에 

따르면 킹 교수는 4세기의 것으로 

보이는 파피루스 조각에서 예수님

의 아내에 대한 표현이 있음을 발

표했었다. 그녀는 이것은 ‘예수의 

아내 복음서’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예수님이 아내를 가졌을 것이라는 

가설들에 대한 최초의 인용이라고 

했었다. 

킹 교수는 지난해 9월 로마에서 

이집트의 콥틱교회 연구세미나에

서 기독교 초기의 기독교인들 가

운데서 예수님이 결혼했을 것이라

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

라고 발표하였다. 동시에 많은 전

문가들은 킹 교수가 사용한 유물

의 진정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

해왔다.  

Hershel Shanks는 Biblical Ar-

cheology Review에 기고한 글에

서 하버드신학교의 처사에 항의를 

했다. 하지만 진정논문이 누락된 

이유는 이미 두 명의 전문가가 그

것이 고대의 4세기경의 유물이었

다고 인정했음에도 그 파피루스 조

각의 진정성에 대한 의혹이 남아있

었던 것 같다. 킹 교수는 하바드신

학대학원의 초대교회사 교수로서 

자신이 해독한 파피루스에서 예수

님이 결혼한 것으로 믿은 초대교회

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가능성을 제

시했었다. 논란이 되는 표현은 고

대 이집트 언어인 캅틱어로 기록

된 파피루스 조각에 “내 아내...”라

는 말이 나온다. 또한 “내 어머니” “

내 제자”라는 말도 함께 나온다. 그

녀는 파피루스를 해석하기를 예수

님께서 마리아를 ‘내 아내’라고 했

다는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서 이와 비슷한 주

장들이 신문과 미디어를 장식하곤 

했었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댄 

브라운의 다빈치코드와 비슷한 소

설들에서 예수님의 결혼에 대한 주

장이 제기되었었다. 사실과 허위가 

적절하게 배합된 이런 주장은 성경

의 역사성을 부인하려는 수많은 사

람들의 관심이 되었다. 

물론 킹 교수가 같은 입장을 취

하는 것은 아니다. 킹 교수는 파피

루스는 사실 예수님에게 아내가 있

었는가에 대한 것과는 관계가 없다

고 주장했다. 또한 예수님이 아내

가 있었는가에 대한 역사적으로 신

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아

니라고 했다. “다만 초대 기독교인

들 중에서 예수님이 결혼하시지 않

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을 보

여주고 있다”라고 했다. 

이 발표에 대한 반발은 물론 매

우 크다. 영국의 서폭대학교의 ar-

chaeological heritage의 교수인 

David Gill은 골동품 거래를 깊이 

관여해온 전문가이다. 이 파피루

스가 진품인가 라는 질문에 현대

판 정교한 위조품들이 많이 유통되

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하바드

대의 Kathryn Dodgson는 파피루

스가 진품인지를 따지는 조사가 이

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한편 콥틱언어연구의 전문가인 

Wolf-Peter Funk는 킹 교수의 파

피루스의 진실성 여부는 밝혀질 가

능성이 없다고 AP뉴스에 말했다. 

사실 이 파피루스의 진정성을 의심

하는 이유는 많다. 고고학에 전문

적인 지식을 갖지 않은 우리가 객

관적으로 볼 때에도 채워야 할 빈

칸들이 너무도 많다. 킹 교수의 명

함크기(1.5” x 3”) 파피루스 조각

은 어디에서 왔는지, 문장의 앞뒤

에 어떤 문맥이 있었는지, 누구의 

것인지, 어디서, 어떻게 발굴되었

는지, 함께 발굴될 다른 소장물들

은 무엇인지, 그것들이 어떤 내용

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어느 연대

의 유물들인지, 수많은 질문들이 

제기되어야 되는데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할 수 없다. 뿐만 아

니라 이것은 전체 책이 아니고 한 

조각 극히 작은 부분이다. 퀘벡 라

발대학의 Nag Hammadi Coptic 

Library의 공동설립자인 Funk교

수는 “별의 별, 미친 것들이 포함된 

파피루스 조각은 수 천개가 넘는

다”고 했다. 바티칸은 이 파피루스

는 조작물이라고 발표했다. 이 유

물이 발견된 경로도 문제이다. 이 

조각은 구입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한 시장에서 구입했다고 한다. 

Ashbury 신학교의 Dr. Ben 

Witherington은 이 유물이 킹 교

수가 주장하는 2세기의 것이 아니

라 3세기말 혹은 4세기의 파피루

스로 추정한다. 신약성경이 쓰여진 

1세기의 언어는 헬라어였다. 이 유

물은 남부 이집트의 콥틱으로 쓰여

졌다. 1세기의 언어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고고학적인 위치를 증거

해줄 고고학적 출처Archeological 

Provenance가 없다. 어디서 왔는

지를 모르고 사회적인 배경을 알 

수가 없다. 신뢰할 수 없는 증명되

지 않은 자료인 것이다. 

많은 학자들의 동의하는 확실한 

것은 이것 또한 영지주의 문서라는 

것이다. 영지주의자들은 초대교회

에 일어난 이단으로서 4세기에 극

을 이루었다. 영지주의자들은 역사

적 예수에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

수, 영광을 입으신 예수만 관심이 

있었다. 또한 그들은 역사적 예수

의 결혼에 관심이 없었다. 그런 의

미에서 설사 파피루스가 ‘부인’에 

대하여 말할찌라도 우리가 생각하

는 의미로 확대해석하고 과장할 필

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단자인 영지주의자

들이 예수님에게 아내가 있었다

고 믿었을까? 그것도 또한 아니다. 

Witherington 교수는 영지주의자

들을 금욕주의자로 구분한다. 그들

의 신학은 금욕주의이다. 또한 예

수의 부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

인, 아내wife라는 의미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의 수도사들은 

여자 수도사들과 함께 다니기도 했

었다. 남자 수도사들을 돕고,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잔일을 도

와주는 사람들을 보고 동생-아내

sister-wife라고 불렀다. Sister-

wife는 우리가 말하는 부인이 아

니다. 부인처럼 도와주는 사람이다 

하지만 물론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다. 그런 의미라면 예수 공동체에

도 수많은 여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어찌하든지 이 파피루스의 진

정한 의미는 우리는 모른다. 단순

히 던져진 말들을 가지고 말을 만

들기에는 그 빈칸이 너무도 크다. 

그리고 이 말들을 억지로 연결하려

고 한다면 소설이 될 것이다. 물론 

다빈치코드는 이보다 훨씬 더 나간

다. 다빈치코드에서는 예수님과 막

달라 마리아와 결혼하고 아기를 낳

고 그리고 그 후손이 지금까지 남

아있다는 소설이다. 물론 신약은 

이런 가설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다. 댄 브라운의 다빈치코드나 다

른 비슷한 소설들은 도마의 복음

서, 막달라 마리아의 복음서 등의 

4세기 영지문서를 확대하여 해석

하면서 전통적적인 성경관을 뒤엎

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1948년의 쿰란지역에서 발굴된 

수많은 양의 사해문서는 성경에 대

한 많은 의혹과 가설들과 의심의 

생각들을 바꾸어 놓았다. 우리가 

가진 성경이 잘 보존된 놀라운 말

씀인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반

대로 비슷한 즈음에 상당수의 영지

주의문서들이 이집트의 알렉산드

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발굴되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성경을 

조금이라도 손상을 시키려는 사단

의 ‘맞불작전’과 같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경의 진정성과 권위는 역

사 가운데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조금도 손상당하지 않았다. 성경을 

공격하고 성경을 말살하려던 사람

들은 이 땅에서 사라졌지만 지금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인류

에게 빛과 소망을 주고 있다. 

만약에 그들의 열심을 다해서 주

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결혼했다

면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

을 했다면 성경을 분명 다르게 기

록되었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신다. 막

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하여 “

랍오니, 나의 선생님”이라고 불렀

다.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관

계는 가르치시는 교사와 여제자의 

관계이다. 부활하신 구세주 주님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사랑하는 여제

자의 관계이다. 

이 파피루스가 진정한 유물이고 

진정한 신앙을 고백하였다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신랑

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

는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들이기 때

문이다. 킹 교수의 논문이 하버드

신학지에 발표될 수 있을런지 땅에 

묻힐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버드신학교에서 모처럼 바른 결

정을 한 것으로 본다. 저널리즘이 

곧장 드러내는 선정적인 sensa-

tionalism이 아닌 학문적인 진정성

을 추구한 점에서 높이 살만하다. 

이 논문이 발표되든지 발표되지 

않던지, 아니 이보다 더한 다른 논

문이 나오든지, 또 성경의 역사성

을 뒤엎으려는 또 다른 유물이 발

표되든지 간에 성경의 역사성과 확

실성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

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

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 대한 도전하

는 수많은 도전들이 그러했듯이 성

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증하는 

또 다른 예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메일: revdavidkim@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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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Q: 이민자인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미국에 

와서 성공하려면 그 롤 모델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요셉에게서 찾는데 

특히 요셉의 어떤 면이 우리의 자녀들의 성공에 필요한지요.

-나성에서 김요셉  

A: 지난해 4월 초에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신문인 니혼게이자이(日本

經濟)신문에서 “한국은 왜 강한가?”란 제목으로 특집을 실은 적이 있습

니다. 지난날에 일본에 형편없이 뒤처져 있던 한국이 요즘은 일본을 앞지

르고 있다면서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루면서 그 원인을 세 가

지로 소개하였습니다.

첫째는 한국인들이 지니는 특유한 헝그리 정신(Hungry Spirit)입니다. 

가난을 이기고 잘 살아보자는 헝그리 정신을 기반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

다. 이 정신은 Can Do Spirit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정신입니다. 둘째는 한

국이 좁은 국내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려는 세계

화 정신(Globalism)입니다. 경제학에 의하면 한 나라가 자립경제를 이루

려면 인구가 1억 이상이 돼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인구가 1억3천만이

어서 기본경제규모가 되지만 한국은 5천만이어서 자립경제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정책을 세워 이점이 한국

을 강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한국인들이 어느 곳 어떤 처지

에서도 잘 적응하는 유연성(Flexibility)입니다. 한국인들은 사고(思考)와 

행동이 유연하여 세계 어느 곳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적응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한국을 강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한국 사람들은 이 미국에 와서도 고난을 잘 이기고 사업도 잘하고 

교회도 잘 세우고 선교도 잘합니다.

특히 요셉은 우리의 2세 자녀들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데 요셉 신앙의 

특징은 정말 유연성이 좋습니다. 정말 무섭고 숨 막히는 고난의 환경 속

에서 놀라울 정도로 잘 참고 적응하는 요셉의 유연성은 참으로 아름답습

니다. 애굽에 노예로 끌려가고 노예시장에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

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의 삶과 감옥에서의 삶, 인생 종합대학 고

생학과는 결코 쉽지 않은 어려운 삶인데 너무나 유연하게 요셉은 잘 적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힘은 어려울 때 더욱 빛이 납니다. 

요셉의 특징은 특히 환경적응력이 누구보다도 탁월했습니다. 그는 보

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잘 적응을 했습니다. 보디발 집의 가정 총

무일도 잘 감당했습니다.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잘 감당했습니다. 감

옥의 제반업무가 맡겨지자 그 일도 탁월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요

셉은 어떤 환경이든지 1)No complaining(입술에 불평이 없다) 2)Do his 

best(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함)입니다. 실력이 무엇입니까? 어떤 환

경이든지 불평하지 않고 환경에 잘 적응해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발

휘하는 능력입니다. 사실 요셉은 인생의 밑바닥인 감옥에까지 떨어졌습

니다. 그는 그곳에서 죄수의 신분이 됐습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 자기를 

이 지경으로 만든 보디발의 부인을 저주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

았습니다. 그가 원망이나 불평, 신세타령을 했다는 것은 성경 어느 곳에서

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하며 주어진 환경을 섬겼습니다.

백합화가 바람이 불어 그 잎이 가시나무에 찔려 찢어지면 꽃은 아프지

만 더욱 진한 백합의 의 향기를 발한다고 합니다. 유유히 흐르는 물은 절

벽을 만나야 나이아가라와 같은 폭포의 장관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입

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역경을 만나야 성도의 참모습과 진가를 드러내

는데 요셉이 바로 그렇습니다.

탁월한 환경적응력과 최선 다하는 살도록



감티족

은 주로 

인도의 구

자라트 지

역과 수라

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브

힐족의 언

어 가운데 “감타(gamta)” 라는 말

은 “우두머리”라는 뜻으로써 다른 

원시부족에 비해 우수한 민족임을 

나타낸다. 감타족은 엄격한 부족사

회로써 자신들을 브힐족의 순수한 

혈통을 이어받은 민족으로 여긴다. 

감타족어는 브힐어에 속한다. 

오래전 구자라트 지방의 번영은 

주변 이슬람 부족이 오랜 동안 지

역을 침범케 하는 원인이 됐다. 세

력을 강하게 성장시킨 이슬람왕조

는 구자라트 지역의 모갈왕조를 점

령했으며 13세기 구자라트 왕국은 

멸망했다. 그러나 모갈왕조는 구자

라트 지역에 그들의 다른 왕국을 

건설했다. 구자라트 지역에서 부족

들 간의 전쟁이 치열할 때 1817년 

세력을 성장시킨 영국 왕실은 그곳

의 부족들을 개종시키려 했고 힌두

교 부족들은 식민지의 농업지역으

로 뿔뿔이 흩어졌다. 

삶의 모습

감티 지역에서 브힐족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다. 도디아

족과 감티족은 다른 이민족과 결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하리족이나 

근친 외 결혼은 허용된다. 남자들

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한 명 이

상의 배우자를 얻을 수 있으며 배

우자는 어릴 때 값을 주고 팔려가

게 된다. 결혼식도 남자들 위주로 

치러진다. 만일 결혼을 원하는 젊

은 남녀가 신부를 사올 수 없을 때 

신부와 신랑은 서로 합의해 신부를 

납치하는데 몇 달이 지난 후 집으

로 돌아오면 결혼 허락을 얻게 된

다. 

감티족과 조하리족은 문화적으

로 상당히 유사한 면을 보이지만 

감티족의 전통이 더 잘 보전돼있

다. “다른 모든 것들보다 한 개의 

갈비뼈”라는 말속에 그 뜻이 담겨

져 있다. 감티족은 조하리족과는 

달리 부족의 축제에서 연극공연을 

하지 않는다. 그 대신 부족의 축제

에서는 다양한 축가를 부르며 축

제를 즐긴다. 도디아족의 여자들

은 구슬과 동전으로 만들어진 목걸

이를 착용하고 감티족의 여성들은 

조개껍질을 엮어 만든 목걸이를 착

용한다. 

대부분의 감티족은 그들의 조상

이 농민으로 정착한 이래 유목민 

생활을 접었다. 기름지고 비옥한 

토양과 품질이 우수한 면화로 잘 

알려진 수라트의 동부 우거진 삼

림지역에서 그들의 생활은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있다. 거주지의 풍부

한 강수량을 이용해 쌀을 경작하며 

나무를 베고 사냥과 어업을 해 도

시와 교역을 하기도 한다. 

감티족 가운데 족장은 마을의 지

도자다. 가옥들은 강 주변에 넓게 

흩어져서 식수를 얻고 어업과 목축

을 한다. 가옥은 전통적인 방법으

로 인부들을 고용하여 짓게 되는데 

작은 오두막에 대나무를 엮어서 지

붕을 올린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

은 자신이 직접 지은 진흙 오두막

에서 산다. 주목할 만한 한 가지는 

감티족은 모두 강의 맞은편에서 거

주한다는 것이다. 다른 브힐족과는 

다르게 감티족의 대부분은 고등교

육이나 대학교육을 받았지만 불행

히도 대부분이 알코올중독자다. 

신앙

거의 100%에 이르는 감티족의 

종교는 애니미즘과 조상숭배다. 돌

로 만든 비석을 세워 죽은 사람을 

기념하며 악마나 귀신 숭배에 사

로잡혀 아주 깊은 미신 속에서 살

고 있다. 악어를 신성하게 여기며 

엉성하게 나무나 돌로 신들을 만들

어 제사하며 나무 밑은 신령이 깃

든 곳이라고 믿는다. 감티족에게는 

의식을 거행하는 사원이 없다. 

필요로 하는 것들

감티족이 진실을 깨닫도록 이끌 

많은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국제로잔운동 새총재에 한국계 목사   

42세의 한국계 미국인이 전 세

계 복음주의 운동을 이끌고 있는 

국제로잔운동(Lausanne Move-

ment)의 새 총재 겸 이사장에 지

명됐다. 국제로잔운동은 5일 성

명을 통해 2004년부터 로잔운동

을 이끌어 온 덕 버드셀 총재 후

임에 일본의 그리스도성서신학교 학장인 마이클 오(

한국명 오영석·사진) 목사를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버

드셀 총재는 미국성서공회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다. 오 신임총재는 3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국제로잔

운동을 이끌게 된다. 

로잔운동은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세계 복

음화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 등의 

주도로 탄생됐다. 2010년 10월 남아프리카 케이프타

운에서 열린 제3차 로잔대회에는 전 세계 198개국에

서 4200여명의 지도자들이 모여 세계 복음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로잔전략위원회 위원인 유승관 목사

는 “복음주의권의 유엔이라고 할 수 있는 로잔운동이 

40대 초반의 한인을 새 수장으로 선택했다는 자체가 

놀라운 뉴스”라면서 “앞으로 세계 복음화 운동이 서구 

중심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권 중심으로 이뤄질 것임

을 시사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오 신임총재는 명문 하버드대와 펜실베이니아대학

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시카고 트리니티복

음주의신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다. 교육학과 인류

학, 과학, 신학 등 다방면에 걸친 전문가로 2004년부

터 로잔운동에 참여했다. 2006년에는 로잔의 ‘영리더 

그룹’의 지도자로 부상했고 2007년부터 로잔 이사회

멤버로 활동했다. 오 신임총재는 앞으로도 나고야에 

본부를 둔 신학교 사역을 병행하면서 로잔운동을 이

끌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하는 버드셀 총재는 “마이클오 신임총재는 문

화를 뛰어넘어 세계 교회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면

서 “그의 지도력 아래 로잔운동은 더 젊고, 더 강해지

고, 지구촌 교회들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쪽으로 나아

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신임총재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 등 영적 거성들의 유산이 담긴 이 로잔운동을 이

끌게 됐다는데 깊은 소명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전 

세계 기독교권의 젊은 리더들과 연대를 통해 복음주

의 운동 확산에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로잔 신학위원인 최형근 서울신대 교수는 “로

잔운동 총재직은 국제 기독교기관 가운데 한인이 맡

은 가장 권위 있는 고위직으로 한국교회와 선교계의 

위상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복음주의 선교운동의 중

심축이 제3세계와 새로운 세대로 옮겨지고 있다는 사

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교황, 28일 전격 퇴위

교황 베네딕토 16세(85세)

가 이달 28일 퇴위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2005년 4월 

19일 78세의 나이로 265대 

교황에 선출돼 즉위한 지 7

년 10개월 만이다.

교황은 11일 성명을 통해 “오는 28일 오후 8시에 퇴

위한다”고 발표했다. 교황은 “신 앞에서 나의 양심을 

거듭 성찰한 결과 고령으로 내 기력이 더는 교황직을 

적절히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다”

며 퇴위 결심 이유를 밝혔다. 교황은 “이 일(교황 퇴위)

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교황직에서 퇴위

한다는 것을 완전한 자유의지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교회법은 교황의 자유의지에 따른 퇴위를 인정하고 

있다. 베네딕토 16세는 “앞으로도 평생을 헌신하는 목

회자로서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교황은 이날 오전 추기경 회의를 소집해 이 

같은 결정을 알렸다. 베네딕토 16세가 퇴위하면 1415

년 그레고리오 12세가 퇴위한 이래 598년 만에 처음

으로 선종에 앞서 퇴위한 교황이 된다.

차기 교황은 3월 말 선출될 예정이다. 페데리코 롬

바르디 교황청 대변인은 새 교황 선출을 위한 추기경

단 비밀회의 ‘콘클라베’가 베네딕토 16세 퇴위한 날로

부터 15-20일 이내에 열릴 것이며 “부활절(내달 31

일) 이전에는 새 교황이 즉위할 것”이라고 말했다.

롬바르디 대변인은 베네딕토 16세가 콘클라베에 참

여하지 않을 것이며 그는 퇴위 직후 로마 근처의 여름 

별장에서 지내다 바티칸 내 수도원에서 지낼 것이라

고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베네딕토 16세는 

재직 중 사제들의 과거 아동 성추행 추문 탓에 여러 

차례 사과하는 등 곤란을 겪었다.

민주·공화, ‘총기규제법’ 공동 발의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이 5일 ‘총기불법 거래자

(straw purchasers)’에 대한 

단속강화를 공동 발의했다. 

발의된 ‘2013 총기거래 예방

책’은 ‘수정헌법 2조’의 총기

소유권을 보장하되 철저한 안전망 구축을 골자로 경

찰과 사법부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법안을 제출

한 의원들은 여러 총기규제법 중 처음으로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다. 

법안은 총기거래 시 구매자와 판매자는 엄격한 신

원조회를 거쳐야 하며 이를 어길 때 징역 20년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화당 스콧 리젤 의원은 “

이 상식적인 법은 양당의 지지를 받았다. 우리는 공통

분모를 찾은 후 이를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고 발의 이

유를 밝혔다. 민주당 엘리자 거밍스 의원도 “샌디훅 참

사 같은 상황에서 무력해질 것을 우려하는 총기규제 

회의론자를 설득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법안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코네티컷주 샌

디훅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참사 이후 발표한, 반

자동 소총 등 공격용 무기 거래 금지를 포함하는 총기 

종합대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안은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과 미국총기협회(NRA), 상당수 미국민

이 총기 소지권 침해라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되

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스라엘 프로축구경기에 무슬림선수 출전

이스라엘 프로축구 리그 경기

에 이슬람 종교를 가진 체첸 국

적의 선수가 출전하면서 인종·

종교 차별 논쟁이 일 전망이다. 

이스라엘 프로축구 명문팀 베이

타르 예루살렘에 최근 입단한 

이슬람교도 가브리엘 카디에프(19)는 지난 10일 예루

살렘 테디스타디움에서 열린 이스라엘계 아랍팀 브네

이 사크닌과 홈 경기에 이적 후 처음 출전했다.

수비수 카디에프는 경찰관 500명 이상이 축구장 안

팎에 배치된 삼엄한 경비 속에 80분간 경기장을 누볐

다. 축구장에는 ‘폭력과 인종 차별? 우리 경기장에는 

없다’란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2-2 무승부로 끝난 이 경기는 베이타르 구단에서 의

문의 화재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틀 뒤 치러진 것이

다. 일부 과격한 베이타르 팬들이 당시 구단 훈련장을 

습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구단에 전시된 트로

피와 기념품이 불에 타기도 했다. 이 사건은 구단이 체

첸 출신 이슬람교도 선수 2명과 계약하자 이에 홈 팬

들의 불만이 그대로 표출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AP

통신은 분석했다.

두 명의 입단이 확정된 지난달 이후 홈구장에서는 

인종 차별도 더 심해졌다고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전했다. 예루살렘 경찰 대변인은 축구장 안팎에서 벌

어지는 인종 차별 행위를 방지하기위해 검찰과 협력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구단에 입단한 또 다른 이

슬람교도 축구 선수 자우르 사다예프(23)는 부상으로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상태다.

창단 7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베이타르는 이스라엘 

프로 리그에서 6차례, 컵대회에서 7차례 우승한 전력

이 있는 명문팀이다. 이 팀은 이스라엘 우파 조직과 강

한 연대를 보이고 있고 집권당 리쿠드당과도 연계돼 

있다. 그러나 2005년 등장한 극성 팬 클럽 ‘라 파밀리

아’ 회원들의 과격한 언행으로 베이타르는 무관중 경

기를 치르거나 승점이 삭감되는 일도 겪었다.

베이타르 극성 팬들은 평소 상대팀 선수를 향해 종

교 차별적, 아랍계 비하 등의 구호를 외치지만 체첸 출

신 선수 영입으로 구단과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국가조찬기도회서 “믿음” 강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5번째로 국가조찬기도

회에 참석해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일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서 히브리서 11장 6

절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니’란 말씀을 인용하며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못 자국 난 손에 믿음을 둬야 한다”고 말

했다. 

미국 국가조찬기도회는 1953년 드와이트 아이젠하

워 대통령 때부터 모든 대통령이 빠짐없이 참석해 온 

행사로, 민주·공화 양당 주요 인사들이 이때만은 당파

를 떠나 나라를 위해 기도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

우리가 기도회에서 나눈 모든 이야기들이 이곳을 떠

나자마자 잊혀질 것 같아 걱정된다”면서 “나도 백악관 

집무실로 돌아가면 마치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뉴스채널을 본다”고 말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애나 낙태 등 민감한 문

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기조연설자로 나선 신

경외과의 벤 카슨은 “많은 사람들이 남들한테 공격받

을까봐 말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한다”

며 동성애·낙태 옹호론자들의 기세등등한 세태를 꼬

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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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감티(Gamti)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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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서는 메소포타미아 신화와 유물 이야기들을 통해 당시 메소포타미

아 지역의 역사를 훑어내려간다. 스핑크스의 비밀같이 작은 궁금증부터, 

에덴동산의 위치와 모습을 추적하는 등의 여러가지 의문들을 역사를 통

해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그 속에 속속들이 숨겨진 성경의 역사적 진실과 

증거들을 내보이며 성경이 성령의 감동과 계시로 기록된 완전한 하나님

의 말씀임을 증거한다.

김남철 지음 │ 376면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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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희망찬 새해 추천도서

본서는 사해 사본과 쿰란 공동체, 즉 유대 사회에서 떨어져 나와 따로 공동체 생

활을 했던 분파와 그들의 거주지, 사해 사본의 관계를 고고학, 헬라 문헌, 그리고 

사해 사본의 연구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

구약성경, 특히 중간기 문헌의 대가인 존 콜린스 교수는 그의 해박한 지식과 

식견을 바탕으로, 사해 사본과 쿰란에 존재했던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 실타래

처럼 얽혀 있는 논쟁들을 하나씩 설명해 나간다. 

본서는 쿰란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들과 쿰란에 거주했던 공동체의 관계에 대

해 관심이 있는 독자에게는 지금까지의 모든 논쟁과 그 문제점을 한번에 살펴

볼 수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존 J. 콜린스 지음 │ 안창선 옮김 │ 376면 │ 13,000원

아브라함 
카이퍼

아브라함 카이퍼는 개혁자들의 개혁의 불꽃이 희미해질 무렵, 혜성

같이 나타나 삶의 전 영역을 성령의 불로 태워 정결케 한 인물이다. 

그의 삶은 목회로 시작하여 자유대학을 세우고 기독신문을 창간하

는 등 점점 넓어지다가 궁극적으로는 정계에서까지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을 읽으며 그가 들었던 개혁의 깃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발걸음들을 살펴보다보면 어느새 카이퍼의 하나님이 나

의 하나님으로 다가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윌리엄 B. 에드먼스 지음, 한국기독교정치연구소 옮김 │ 424면 │ 13,000원

사해 사본과 
쿰란 공동체

6) 네게브

네게브는 이스라엘의 남부 브엘

세바로부터 남쪽 지역으로, 동서 

폭이 112Km이며 에일랏에 이르

기까지 폭이 줄어드는 삼각형 모

양이다. 

강수량은 북쪽지역에서 300mm

정도이지만 남쪽으로 갈수록 줄

어들어 100mm정도에 이른다. 네

게브는 비는 아주 조금 내리고 증

발이 심해 메마른 땅으로 완전 사

막과 같지만 일반적으로 평평하

며 기후와 습도의 차이가 적어서 

아브라함시대이후 오늘날까지 많

은 사람들이 장막을 치고 정착했

다. 우기에는 적은 양의 비가 순식

간에 한 곳으로 모여 급류가 되는 

와디가 있어, 성경에는 남방의 시

내로 표현된다(시126:4). 서부 네

게브에 중요한 2개의 와디는 아브

라함과 이삭과 관련된 아비멜렉

의 땅 그랄 골짜기(창20:1, 26:1)

와 다윗이 시글락을 습격한 아말

렉을 쫓아가는 브솔 시내가 있다(

삼상30:1-30). 

무역로와 중요한 도로들이 네게

브를 가로질러 팔레스타인과 이집

트, 요단 동편산지로 연결된다. 전

쟁시 이스라엘을 침입할 때 이 황

폐한 지역을 쉽게 건널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웃나라 사이

의 완충역할을 했다. 주요 도시로

는 광야시대부터 등장하는 아랏

(수12:14)과 호르마(민14:45, 민

21:3, 수12:14)가 있다. 남쪽으로 

크고 황량한 사막이 있으며 신광

야, 바란광야, 시내광야 등으로 부

른다.

브엘세바는 네게브의 수도이

며 고대 이스라엘 땅의 경계-단

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삿20:1, 

대상21:2, 삼상3:20)-중에서 가

장 남쪽 도시이며 아브라함이 그

랄 왕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은 증

거로 판 우물 이름이며, 이는 히브

리어로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

다(창21:30-31). 아브라함은 거기

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창21:33, 

22:19). 또한 사무엘의 두 아들 요

엘과 아비야가 브엘세바에서 사사

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삼

상8:1-2).

이곳은 고대로부터 근동과 애굽

의 교역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요충지였으며 이스라엘의 최남단 

곧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로부터 

약 80km나 떨어진 곳이다. 

“거룩하다”는 뜻을 가진 가데

스의 위치는 시내산 북쪽 바네아

에 있는 성읍으로 시내 반도 신

광야 즉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다

(민20:1). 가데스 바네아(kadesh 

barnea)라고도 하며 원래 명칭을 

앤미스밧이다. 광야를 유랑한 이

스라엘 사람의 숙영지인데 가데스

란 명칭은 고대 성읍들 중 성전이 

있던 지역에 흔히 붙여진 대명사

이다. 

또한 이곳은 시내산에 다음가

는 중요한 곳으로 이스라엘 사람

들은 시내산을 출발 11일후에 가

데스바네아에 도착해 진영했다(신

1:19.20). 이곳에서 가나안 정탐꾼

이 파견됐는데, 그들의 그릇된 보

고는 백성들을 불신으로 이끌어 

그들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지 못하고 40년 광야생활을 하다

가 죽으리라는 선고를 받게 된다. 

이곳에서 레위지파인 고라의 반역

이 있었으며(민16장), 미리암이 죽

어 장사됐다(민20:1). 

 
4. 대협곡/지구대
(Rift valley/ Syria-Africa Rift)

땅이 갈라져 생긴 중앙대협곡은 

지구상에서 가장 길고 깊고 넓은 

단층 지구대인 시리아-아프리카 

지구대의 일부분에 해당된다. 그 

길이는 무려 6500Km나 되며 지구 

전체 둘레 길이의 1/6에 해당되는 

거리이다. 중앙대협곡의 바닥은 일

정한 깊이를 유지하지 못하고 지

역에 따라 호수, 늪지대가 형성되

고 있으며 지형, 기후, 거주조건들

이 다르다.

이스라엘 땅은 중앙대협곡(요단

계곡지대)을 중심으로 서쪽과 동

쪽으로 나눠진다. 중앙대협곡의 북

쪽에는 갈릴리호수, 남쪽에는 사해

가 있고 사해 밑으로는 홍해에까

지 이른다. 이스라엘에서 중앙대협

곡은 해수면 아래에 놓이며 염해

는 -400m, 갈릴리 호수는 -200m

에 위치한다. 중앙대협곡 양편으로

는 높은 산지가 있어 고도 차이는 

더 극명하게 느껴진다. 중앙대협곡

은 지진과 화산 활동으로 형성됐

기 때문에 사해 주변에는 많은 광

천수 온천들이 있다. 

중앙대협곡은 북쪽부터 상부 요

르단(훌레 계곡), 갈릴리 호수, 하

부 요르단(요단강 계곡), 사해, 아

라바 지역으로 나뉜다.

1) 훌레 계곡(상부 요르단)

훌레 계곡은 주변 산과 언덕으로 

인해 사면이 둘러싸인 좁은 계곡

이다. 서쪽에 위치한 상부 갈릴리

산지는 훌레 계곡의 바닥에서 약 

800m 높이로 솟아있으며, 동쪽에

는 1000m 이상의 높이를 이루고 

있는 상부 골란고원이 위치하고 

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에서 가

장 높은 산인 해발 2814m의 헬몬 

산이 500m 높이의 메툴라 산지와 

연결돼 있다. 남쪽에는 100-200m 

높이의 로쉬피나 지역이 위치하고 

있다. 이 로쉬피나 지역으로 인해 

훌레 계곡은 남쪽으로 계속되는 

중앙계곡과 일시적으로 단절된 형

태가 되기도 한다. 

훌레 계곡의 크기는 남북의 길

이가 25km이고, 동서의 폭은 

6-8km가 되며, 계곡 전체의 넓이

는 177km가 된다. 훌레 계곡의 지

면 높이는 해발 70m 정도인데, 산

지에 가까운 지역을 제외하면 대

부분이 거의 일정한 높이를 유지

하고 있다. 

과거 훌레 계곡의 중심부에는 작

은 담수호인 ‘훌레 호수’가 위치하

고 있었다. 지질학적으로 훌레 호

수의 형성은 훌레 계곡에서 갈릴

리바다로 연결되는 좁은 협곡과 

관련이 있다. 즉 원래의 훌레 계

곡은 남쪽으로 계속 이어지는 중

앙계곡과 로쉬피나 지역으로 인해 

단절돼 있었던 지역이다. 그러므로 

초기의 훌레 계곡은 산지에서 흘

러 내려오는 물들이 모여 거대한 

늪지대를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하

고 있다. 

그러나 훌레 계곡의 넘쳐흐르는 

물들이 낮은 지역인 남쪽으로 흘

러내려가면서 언덕을 이루고 있

는 현무암층을 점차적으로 깎아내

려 비교적 넓고 깊은 협곡을 형성

하게 됐다. 그에 따라 퇴적물이 많

이 쌓여 있는 훌레 호수 수면은 상

당히 낮아지게 됐고, 갈대, 파피루

스, 수선화 등과 같은 경제성이 별

로 없는 늪지대 식물들만이 자라

는 2m 정도 깊이의 호수가 됐다.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 이후 쓸

모없는 늪지대의 훌레 호수를 배

수와 간척공사를 통해 비옥한 농

경지로 바꿨다. 오늘날 이 지역에

는 많은 이스라엘의 집단농장들이 

자리하고 있다. 

훌레 호수 주변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우량이 많은 산지로 둘러

싸여있다. 서쪽의 상부 갈릴리산

지는 연간 강우량이 900mm 정

도이며, 동쪽의 골란고원은 연간 

1000mm, 그리고 헬몬 산의 경우

는 연간 1500mm의 강우량을 기록

하고 있다. 

훌레 호수의 넘쳐흐르는 물들로 

형성된 남쪽의 좁은 협곡은 지형

적으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훌

레 호수의 남단에서 갈릴리바다까

지 거리는 14km에 불과하지만, 높

이의 차이는 무려 270m나 된다. 

이 지역을 이루고 있는 암석이 비

교적 강한 현무암층임에도 불구하

고 깊고 좁은 협곡이 형성된 것은 

이런 격차가 심한 지형 때문이었

다. 

훌레 계곡을 지나는 중심도로는 

갈릴리바다의 서쪽 해안에서 시작

돼 상부 갈릴리산지 기슭을 따라 

북상하는 형태로 형성됐다. 이 중

심도로는 하솔에서 북쪽 방향으로 

나가는 도로와 동쪽 방향으로 나

가는 도로로 나눠진다. 북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뵈니게 지방과 레

바논으로 연결되고, 동쪽으로 나가

는 도로는 훌레 호수의 남단에서 

요단강과 골란고원을 거쳐 다메섹

으로 연결되는 ‘해안 길’의 마지막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미리 가보는 성지순례   예수님의 발자취 (6)

그런데 예배 가운데 예배의 흐름

을 이끌어 가는 중요한 요소가 있

는데 그것은 바로 음악입니다. 실

로 음악은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제물 중의 하나입니다. 찬양의 제

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그 음

악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

력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위대한 것은, 찬

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역대하 5장 12절-14절에 “노래하

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

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

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제금

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

는 제사장 일백 이십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

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

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

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

히 있도다 하매 그 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

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

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

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은 하나님의 위

엄을 나타냅니다. 시편40편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

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

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

하리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도 “하나님

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

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

능하신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

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라고 기

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찬송은 사단을 물리칩니다. 

시8편 1,2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

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

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

이니이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

리가 영적 전쟁에 직접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쟁을 이겨 놓은 것이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 찬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20장 21,22

절에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

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

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

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

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

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

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

시므로 저희가 패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적과 전

쟁할 때도 무기보다 여호와를 의지

하고 먼저 여호와를 찬양하고 나

아갈 때, 이미 그 싸움은 하나님께

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겨 놓은 싸

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찬양

대를 육성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통해 영적 싸움의 최전방에서 사탄

을 물리치는 중책을 맡고 있기 때

문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든

지 아니면 비형식적인 예배를 드리

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느냐는 것

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하나님

께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

느냐 아니면 아니 받으시느냐는 것

입니다.

시편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

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

하시니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 중에 거

하시기 원하시며 진정한 찬송은 우

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

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시편100편 

4절을 근거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

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찌어다”. 죄인인 우리가 찬

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

로 들어가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

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찬양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와 

찬양을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

며 교회의 본질적인 목표를 이루어

가는데 음악목회에 대한 새로운 인

식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

다.  
▲연락처: (714)699-0210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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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집만 

나서면 우리와 다른 말을 하고 모습

이 조금씩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고 

만나면서 살고 있다. 피부가 더 하

얀 사람도 있고 더 까만 사람도 있

다. 피부색뿐 아니라 눈 모양도 코 

모양도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세상 

법에서는 외모를 기준으로 서로 차

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

다. 그렇지만 세상 과학자나 역사가

들은 서로 다르게 보이는 그 사람들

이 정말로 누구이며 어떻게 그런 피

부색을 갖게 되었는지 왜 차별을 하

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설

명을 하지 못한다. 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사람들일까? 그들을 어떻게 대해

야 할까?

1. 생물학적으로 ‘인종들’이란 것

이 있을까?

지식이 많다는 학자들까지도 3가

지 혹은 4가지의 인종이 있다고 생

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보고

된 적이 있다(American Anthro-

pologist Vol. 97, no. 2, 231-242, 

1995). 이 보고서는 과학과 거리가 

있는 문화인류학자 절반 이상이 생

물학적인 인종이 있다고 믿는다는 

설문 조사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생

물학자들 중에도 16%정도는 인종

이 있다고 말한다. 학자들이 이 정

도이니 일반인들이 생물학적인 인

종이 있다고 믿는 것이 이상한 일

이 아니다.

종(species)이라는 용어는 과학

자들이 만들어낸 것인데 자연교배

가 가능한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

하다. 이 측면에서 볼 때 사람들 안

에 다른 종(species)이 있다는 것

은 생물학적으로 틀린 말이다. 또, 

유전정보 측면에서 보아도 사람들

은 피부색이나 언어에 상관없이 한 

종(species)임이 Human Genome 

Project 결과로 확인이 되었다

(2003년). 불과 5000년의 짧은 족보

(Nature. 2004;431(7008):562-6)

를 가졌다거나 미토콘드리아DNA

를 토대로 계산해보니 인류역사가 

6000년 밖에 안 되었다(Science. 

1998; 279(5347):28-29)는 보고들

도 사람은 한 종(species)뿐임을 강

하게 지지하고 있다.

2. 한 조상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우선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자. 우리의 DNA에

는 약 25,000개의 유전자들이 쌍으

로 들어있다. 한 벌은 아버지로부터 

다른 한 벌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

은 것이다. 그러므로 각 쌍의 유전

자들은 서로 100% 일치하지 않은

데 과학자들에 의하면 약 6.7%정도 

차이가 있다고 한다. 피부색을 만드

는 멜라닌 유전자 쌍을 예로 들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한 벌의 멜

라닌 유전자는 멜라닌을 만들 수 있

는 능력이 아주 적고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다른 한 벌의 멜라닌 유전

자는 반대로 아주 많은 양의 멜라닌

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

다. 이럴 경우 중간 정도의 피부색

이 될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피부

색은 아주 검은 유전자 조합부터 아

주 밝은 유전자 조합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25,000가지의 유전자

들을 재조합하게 되면 1에 0이 504

개 붙은 수의 다양한 조합이 가능

하다.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의 총합

계가 1에 0이 80개 붙은 수이므로 

사람의 다양성이 얼마나 클지를 가

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가능성 

중에 피부색, 눈, 코, 키, 체형 등에 

차이가 있는 여러 모습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나 자신도 그 중에 하나

인 것이다. 사람들 간의 차이는 어

떤 사람에게는 A라는 유전자가 있

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A라는 유

전자가 없는 그런 차이가 아니다. 

정상적인 경우 모두 A유전자를 가

지고 있다. 비록 약간의 돌연변이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사람

들은 모두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

진 유전정보를 재조합한 유전정보

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세상에 존

재하는 다양한 사람들은 모두 다 한 

혈통 아담의 자손들이다.

3. 언제 그리고 어떻게 피부색이 

바뀌게 되었을까?

현재 그리고 인구이동이 활발하

기 전인 1940년대 이전에는 세계 

각 지역 혹은 나라마다 피부색이 확

연하게 달랐다. 시간이 지나면 여

러 가지 이유들로 서로 섞이게 되므

로 지역적인 차이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런 피부색이 확립이 된 

것이 그리 오래 전이 아

닐 것이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생물

학적으로 인류는 한 종

(species)뿐이고, 그 기

원이 그리 오래지 않았

다는 연구결과들은 이미 

소개하였다. 

사람들이 무척 다양한 

모습을 보이게 될 가능

성은 충분히 있었지만 한 가족에서 

시작된 사람들이 왜 서로 흩어져 다

른 피부색을 갖게 된 것일까? 과학

자들이 알아낸 바로는 한 집단에서 

특이한 생물집단이 생겨나기 위해

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격리다. 검

은 털과 노란 털을 동시에 가진 개 

집단에서 검은 개 순종을 만들기 위

해서는 가장 검은 개들만을 골라내

고 그 안에서만 교배하는 과정을 몇 

세대만 반복하게 되면 노란 털 만드

는 유전정보는 없어지고 검은 털 유

전자만 가진 개 집단이 된다. 그러

므로 인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

드시 한 언어와 한 혈통인 사람들이 

서로 격리되는 과정을 설명해야 한

다. 그러나 성경역사를 모르거나 부

정하는 세속 과학자들은 이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성경은 바벨탑사건으로 한 가지 

언어만을 사용하던 인류가 하나님

께 반역함으로써 언어가 혼잡하게 

된 사건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도 수만 년이나 수십만 년 전

이 아니라 BC2200년경으로 추정되

는 그리 오래 되지 않은 때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은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과학

적인 설명들과 현재 6900개의 언

어 90여 어족으로 이루어진 인류가 

서로 다른 피부색을 가졌지만 거의 

차이가 없는 유전정보(human ge-

nome project)를 가지고 있고 짧은 

인류역사(가계연구와 미토콘드리

아 DNA연구)를 가지고 있다는 사

실들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바벨탑사건이 기록된 성경의 역

사가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바벨탑사건과 성경 그리고 진

화론

바벨탑사건은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언어들을 설명할 수 있

는 유일한 사건이며 인종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실제로 정보의 홍수시대인 지금도 

구글에서 ‘인종의 기원’에 대한 설

명을 찾아보라! 성경적인 설명 외

에는 아무런 답이 없다는 사실을 보

게 될 것이다. 사람의 정체성에 대

해서도 마찬가지다. 세상에서는 ‘호

모사피엔스(Homo sapiens)라는 동

물’이라고 규정지었지만 여기에 만

족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

히 답을 찾아 헤매고 있다. 그러나 

답을 빼고 답을 찾으려는 세상학자

들은 영원히 그 답을 발견하지 못하

고 인생의 의미도 모르면서 헤매게 

될 것이다. 

완전한 창조에서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바벨에서의 반역사건을 끝

으로 뿔뿔이 흩어져 각 민족으로 분

리되었지만 한 민족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은 창세기 1-11장까지의 인

류의 공통역사를 잊어버리고 방황

하며 살게 되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어느 

민족도 사실역사를 기억하지 못하

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진화론은 

유일하게 성경에만 남아있는 실제

역사기록을 정면으로 부정하여, 복

음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필요한

지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

다. 결국 진화론이 심어지는 곳에는 

성경이 우습게 여겨져 교회가 무너

지고 있다.

지금은 진화론시대다. 다음 세대

를 염려하는 교회의 리더라면 이 시

대를 바로 알고 합당한 행동을 시

작해야 한다. “잇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

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이백 명이

니”(대상12:32).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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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피부색 언어 상관없이 한 종...격리과정 설명 필요
바벨탑 사건만이 인종 기원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진로가 정해집니다. 돈을 열

심히 바라보면 돈 돈 돈 세상 모든 것이 돈으로 보입니다. 돈을 위해

서라면 살인까지도 불사합니다. 권력을 바라보면 힘가는 자리만을 

눈에 불을 키고 잡으려합니다. 여자(남자)를 바라보면 그 여자(그 남

자)의 마음을 얻고 제 마음대로 하고픈 것에 삶이 집중됩니다. 문제

만을 바라보면 그 문제에 삼켜집니다. 문제를 잊고자 사람들은 손쉬

운 방법을 찾아 술을 마시거나 쾌락에 빠지거나 회피하기도 합니다. 

각종 우상들에 눈을 주면 저가 바라보는 우상의 모습대로 비인격화

가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가에 따라 그 인격이 배어나옵니다. 하나

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닮은 인격의 사람이 됩니다. 

야베스가 처한 환경은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못했습니다(역상4:9-

10). 어떠한 고통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수고롭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수고가 얼마나 컷던지 자기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불렀습니

다(야베스란 이름의 뜻은 고통). 야베스는 자라며 ‘얘 고통아!’라고 

이리저리 치이며 미운오리새끼로 자랐습니다. 구박받으며 사는 것

이 결코 살맛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야베스는 그야말로 자신의 더러

운 처지가  진저리나게 싫었습니다. 지지리도 복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좁디좁은 우물 안에 갇힌 것같이 답답하고 숨통이 막

혔습니다. 조여오는 고통 속에서 아무리 둘러봐도 저를 도와줄 어느 

사람의 손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의 심연으로 빠져들어가 절망

의 바닥을 쳤습니다. 그 무엇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는 것

을 깨달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고통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숨막히는 상황만을 응시하던 눈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오직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절대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지.” 머리 어느 구석에있던 믿음

의 작은 한 자락이 떠올랐습니다. 조상들을 모든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던 일들을 깊이 생각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

다. 눈동자같이 조상을 지켜주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시야

를 바꾸며, 지경을 넓혀주시길 구했습니다. 바라보는 대상을 확실히 

바꾸었습니다. 그 분을 바라보면서 소원하였습니다. 복에 복을 더해

주시라고 입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꾸기를 시인하고 복을 향해 나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

았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꼭잡고 일으켜 주시리라는 생각을 붙들었

습니다. 

벌떼같이 달려들어 마구 심정을 뒤흔드는 모든 번민의 소리들을 

거절했습니다. 오직 주만 똑바로 쳐다보며 폭풍우 환난 속을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의 품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절박하게 부르짖

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해주세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주님 손잡아 주

세요. 손을 꼭 잡아 도와주세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심에

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목말라 찾고 의지하는 양을 

책임져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생애는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귀히 여겨주시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나에게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어려움들

이 산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언

제나 임시변통일 뿐입니다. 야베스와 같이 바라보는 대상을 하나님

으로 바꾼다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눅11:10).말씀의 약속대로 그가 받

은 모든 축복이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 선택대로 열어주시

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메일: heenlee55@hanmail.net

영성칼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이희녕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2013 밀알 자원봉사자 세미나가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3시까지 남

가주동신교회(담임 손병렬 목사)에

서 성황리에 열렸다.

‘2013 사랑의교실 운영지침서’라

는 주제로 열린 전체강의에서 주강

사로 참여한 김효선 박사(칼스테이

트유니버스티LA 특수교육학교수)

는 “장애인들을 대할 때 그들의 장

애가 아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장점을 봐야 한다”고 말하고, “밀알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먼저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야 하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할 일도 

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인만큼 학교

생활에도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하

며 “사랑의교실 자원봉사의 목적은 

장애인들을 섬기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토요일 하루 장애아동과 시간

을 보내는 것이 아닌 친구가 되는 것

이다. 자원봉사자들에게 맡겨진 장

애아동들의 생일날 카드를 보내거

나 이메일로 축하메시지를 하는 것, 

주중에 전화와 문자 등으로 교재를 

나누길 바란다. 장애아동들은 친구

가 필요하다.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자”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효선 박사와 김

경숙 선생(밀알사랑의교실)이 주

제별 세미나를 인도했는데 김효

선 박사가 ‘Serving & Educating 

Individuals with DD’, ‘Taking a 

Closer Look at the Administration 

Manual’을, 김경숙 선생이 ‘Sexual 

Maturity’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 전에 열린 예

배에서 크리스천예배문화선교팀 

PPOG가 찬양인도를 했으며 이종희 

목사가 기도를, 손병렬 목사가 설교

와 축도를 담당했다.
<박준호 기자>

미주목회자성경연구원이 주최

한 LA 목성연 말씀세미나가 11일

과 12일 양일간 나성언약교회(담

임 안정남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

날 세미나는 한국 목회자성경연구

원 원장인 박승호 목사(생명샘교회 

담임)가 강사로 나서 갈라디아서를 

강의했다.

박승호 목사는 “오늘날 한국교회

의 문제는 목회자들이 본문말씀과 

상관없는 설교를 하는 것이다. 본문

과 상관없는 말들은 듣기에는 좋을

지 몰라도 남는 것이 없다. 설교시

간에 예수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이

야기는 결국 영적인 성장에 큰 장애

로 나타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목사는 “오늘날 교회가 안티들

의 세력을 공격을 받는 이유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목회자

는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누리고 혜

택 받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만

난 뒤 무엇을 내려놓아야 했으며 무

엇을 손해 보게 됐는지를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교회사에 나타난 세 

이단은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갈라

디아인주의였다. 율법주의는 의식

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써 

구원 받을수 있다는 개념이다. 이에 

대항해 나온 책이 로마서이다. 둘째 

반율법주의는 우리가 은혜로써 구

원을 받았기에 어떻게 살고 행동하

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개념이

다. 이것에 대항해 나온 책이 야고

보서이다. 세 번째 갈라디아인주의

는 구원은 은혜로 얻었지만 그다음

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보존되며 우

리의 궁극적 구원은 행위에 의한 것

이라는 개념이다. 이에 대항하여 나

온 책이 갈라디아서이다”라고 설명

했다. 

목회자성경연구원은 1990년 1월 

박승호 목사가 광주 무등산 헐몬 수

양관에서 20여명의 목회자들과 함

께 성경을 연구하게 된 것이 발단

이 돼 시작하게 된 초교파 성경연

구단체이다. 북미주 목성연 조직은 

달라스, LA, 뉴욕, 워싱턴, 필라델피

아, 애틀랜타, 밴쿠버, 토론토, 오렌

지, 시애틀 등에 있다. 

LA지역은 4개 지부로 돼있으며 

LA(지부장 이충애 목사), 다우니(

지부장 정중한 목사), 다운타운(지

부장 김병진 목사), 세리토스(지부

장 우상림 목사) 등으로 구성돼 있

다. 목성연은 목회자들이 모여 성경

공부와 함께 말씀을 어떻게 목회에 

적용하고 교인들이 어떻게 말씀대

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을 나

누고 있다.
<박준호 기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명실상부한 스

마트폰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런 어

두운 이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

고 사는 듯하다. 분명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통해 물리적 간격과 거

리를 좁히고 더욱 자주 손쉽게 오

랜 친구들과 또 새로운 사람들과 통

(connect)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

에 이토록 혁신적인 스마트폰 기술

이 물리적 거리가 전혀 없는 사람들 

사이에도 디지털 도구를 꼭 사용해

야만 통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운 것 같다.

이러한 사회적 양면성을 리더들

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많

은 사람이 급속히 디지털화되는 시

대에 적응하는 리더십에 대해 이야

기한다. 그리고 그들의 핵심 메시지

는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새

로운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고 각자

의 리더십 백서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는 우리

의 리더십의 영향을 받아야 할 사람

들이 도대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

지 분명히 이해하지 못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분명 최고의 디지털은 아날로그

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사회적 분위

기 속에서 리더십의 아날로그적 요

소를 한 번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

다. 

그런 의미에서 앨런 버슨과 리처

드 스타이글리츠는 그들이 공저한 “

리더십 대화(Leadership Conver-

sation)”에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를 잘 파악한다. 그들은 업무와 사

업의 효율과 성과를 높이기 위한 디

지털 기술이 그야말로 매일같이 변

신에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이 시대

에 위대한 리더가 되는데 필요한 것

은 오히려 아날로그적 대화의 기술

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대화의 리

더십을 설명하면서 네 가지의 전략

적 대화에 관해서 말해준다:

△관계 계발을 위한 대화-감성지

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팔로워들의 

신뢰와 존경을 한 몸에 받아 조직의 

목표를 이루는 대화

△타인을 성장시키는 대화-팔로

워들의 성장을 통해 조직의 미래 발

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화

△결정이 내려지는 대화-지혜로

운 결정을 내리고 또 선택권을 팔로

워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

△행동실천을 위한 대화-비전 수

립부터 자원 배치, 성과 측정 등을 

통하여 성공과 실패를 떠나 꾸준한 

배움을 지향하는 대화 

버슨과 스타이글리츠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근본적

으로 사람들에게 한 걸음 가까이 설 

수 있는 대화이다. 그리고 이 대화

를 어떻게 더욱 효과적으로 리더십

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이들은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루의 뉴스를 살피다보면 스마트폰 사용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관한 기사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스마트폰에 대한 최신 트렌드와 긍정

적인 효과에 관한 기사가 대부분이지만 가끔 이런 새로운 풍속도의 어두

운 이면을 소개하는 기사도 종종 보게 된다. 이런 어두운 면을 소개하는 기

사는 디지털화된 세상 속에서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가는 사람들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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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이 가져다 준 축복

목회서신 

미국의 실업지수 통계율이 좀

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삶의 현

장에서 실직을 당한 이 사람들

의 심정을 누가 알랴? 특히 여성

들보다는 남성들에게 실직은 엄

청난 충격을 가져다준다. 맨 먼

저 찾아오는 불청객은 패배의

식이다. 철저한 소외감이다. 얼

마나 못났으면... 자신의 무능함

을 자책하게 된다. 동시에 자신

감을 상실한다. 여기서 아차하면 

대인 기피증의 포로가 되어버린

다. 그래서 스스로의 감옥에 갇

힌다. 집에 와서는 더욱 난감하

다. 우선 아내에게 면목이 서지 

않는다. 자녀들에게는 무능한 아

빠로 비쳐지는 것이 죽어도 싫어

진다. 그래서 공연히 허세를 부

리거나 아니면 그늘진 자리로 숨

어들게 된다. 바로 이때가 진정

한 한 가족임을 증명할 기회이

다. 이때를 바로 사용하느냐? 아

니냐가 가정 공동체 앞날의 운명

을 결정짓는다. 실의에 빠진 남

편에게 아빠에게 절대적인 격려

가 필요하다. ‘여보! 그동안 열심

히 뛴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아빠! 이제 잠시 쉬세요. 우리들

이 있잖아요... 곧 좋은 일이 있

을 거예요!’ 칭찬과 격려는 고래

도 춤추게 하고 매출 신장과 직

결된다고 한다. 세계 정복보다 

더 기분 좋은 것은 아내의 칭찬

이라고 했다. 

이제 실직자는 맨 먼저 생각의 

안경을 바꿔 써야 한다. 인생은 

어차피 경기의 연속이다. 이번 

게임에서 패한 것이지 전체를 패

한 것이 아니다. 게임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 어떻게 늘 

이기기만 하겠는가? 이번 게임에

서만 진 것이다. 멀리 봐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자아성찰의 기회

로 삼아야 한다. 잘나갈 때에 볼 

수 없던 자신의 행동양식이나 가

치관을 점검해야 한다. 가정부활

의 기회로 선용해야 한다.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하지 못

한다.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진

다. 스피드보다 중요한 것이 방

향이다. 실직의 기회에 자신의 

재능을 재확인해보라. 현실에 급

급하여 비전공을 전공으로 알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이제 과거

에 하고 싶었던 것을 개발하라. 

어떤 이들은 통신으로 야간 클래

스를 이용해서 새 전공을 준비하

기도 한다. 문제는 위기를 대처

하는 능력이다. 오히려 벌목공의 

톱날을 세우는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 세계 홈런 신기록 보유자

도 홈런보다 삼진이 훨씬 더 많

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에이브

러햄 링컨 대통령을 만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패배에서 나온 

것이다. 해는 내일에도 또다시 

뜬다. 지나온 시간은 도저히 돌

릴 수 없다. 남은 시간만이 내 시

간이다. 세찬 시간의 바람에 이

상의 연을 더 높이 띄우는 여유

를 가지라. 

거친 바람은 철새들을 대륙에

서 대륙으로 이동해주는 엘리베

이터 역할을 한다고 한다. 강풍

을 타는 기술을 연마하라. 가치

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하라. 그리

고 서서히 그러나 강력하게 행

동하라. 여기에 신앙을 가지라! 

그것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

는 것들을 경험하게 한다. 용수

철은 강력한 억압에서 더욱 강한 

폭발을 한다. 모든 현악기는 잔

인한 스트레스를 통해서 아름다

운 음색을 빚는다. 실업을 실업

가로 만들라. 

욥이라는 시련의 챔피언은 이

렇게 코치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

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욥23:10). 

LA목성연 말씀세미나, 강사 박승호 목사

리더십저널, “디지털시대 이면엔 외톨이 인간 존재” 보도

2013 밀알 자원봉사자 세미나 성황

“설교할 땐 본문말씀에 충실하라”

대화로 이어가는‘아날로그 리더십’필요!

‘2013 사랑의교실 운영지침서’주제

남가주밀알선교단에서 주최한 2013 밀알 자원봉사자 세미나에서 참가자

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김재열 목사

(뉴욕중부교회)
LA목성연 말씀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미주한인예수교장

로회(KAPC, 총회장 

김남수 목사) 동부지

역 목사장로기도회

가 뉴욕노회(노회장 

조문선 목사) 주관으

로 지난 11일부터 3

일간 필라델피아 포

코노 지역 헐리데이

인에서 열렸다. 

기도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라

는 주제로 장영춘 목

사(퀸즈장로교회 원

로, 본지 발행인)를 주강사로 열렸

다. 또한 이영섭 목사(볼티모어교회 

담임)가 강사로 섰으며, 장미은 사

모(퀸즈장로교회)가 사모세미나를 

인도했다.

첫날 저녁 열린 개회예배는 호스

트 노회인 뉴욕노회 노회장 조문선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건강상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총회장 김남

수 목사대신 장영춘 목사가 말씀

을 전했다. 장 목사는 에베소서 1

장 3-1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전

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일꾼

의 자세”에 대해 언급했다. 무엇보

다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

당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허상회 

목사와 이원호 목사의 인도로 뜨거

운 기도가 진행됐다.

둘째 날 오전 장영춘 목사는 두 

차례에 걸쳐 “데오빌로여, 오순절을 

통과하라”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 

교회개척과 부흥에 대해 간증하며 “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강조하

고 개척초기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

현하자”라는 표어와 함께 말씀충만, 

기도충만, 성령충만, 사랑충만, 감사

충만 등 5가지 충만으로 사도행전 

목회를 해왔다고 고백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east
동부교계 게시판

2013년 2월 16일 토요일http://www.chpress.net10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동부소식  

퀸즈장로교회 설립 39주년기념 음악회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가 설립 39주년을 맞아 기념음악

회를 갖는다. 일시는 24일(주) 오후 4시이며 본지가 주최하는 세계

한인목회자 및 평신도지도자 세미나를 후원하는 음악회를 겸한다.

▲문의: (718)886-4040

뉴욕새생명장로교회 제 11회 40일 특별새벽기도회
뉴욕새생명장로교회(담임 허윤준 목사)가 18일(월)부터 3월 31일

(주)까지 제 11회 40일 특별새벽기도회를 갖는다. “새벽에 하나님

이 도우시리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찌어다”(시46:5,8), “여

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대하16:9)를 주제로 매일 오전 6시

부터 시작한다.

▲문의: (718)637-1470

“주의 일꾼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자”
KAPC 동부지역 목사장로기도회, 주강사 장영춘 목사

제3회 무료‘사랑의 쌀’나누기 

14일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서 환송예배

뉴욕목사회 임실행위, 성지순례⋅체육대회 등 보고 

워싱턴DC 열린문장로교회, APPA 노숙자 초청 

교회일보 창간4주년기념

존엄사 논란 이성은 양, 하나님 품으로

괴롭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더불어 함께하는 이웃 캠페인” 행사

미주성결교회 제36회 동부지방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목사회 임실행위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열린문교회 청소년 앙상블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있다

교회일보가 창간 4주년 기념으로 

제3회 무료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를 9일 오전 10시, 퀸즈중앙감리교

회(담임 이종범 목사)에서 열었다. 

교회일보 대표 우병만 목사는 “

거동이 불편한 한인 노인들과 생활

고로 어려운 이웃에게 우선을 두었

고 그 외 암환자 지원 단체, 한인 노

숙자 지원 단체, 탈북자 지원 단체, 

장애우 지원 단체, 유학생들과 개척

교회 등에게도 골고루 쌀을 전달한

다”며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

석한 이들이 돌아가는 발걸음에 주

님의 사랑과 소망이 가득차고 경제

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 희망의 메

시지가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고 말했다.

이날 ‘사랑의 쌀’은 모두 140포로 

교회일보에서 100포, 뉴욕비전교회

(담임 김연규 목사)에서 40포를 기

증했다. 교회일보는 매년 구정을 맞

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해오고 있다. 

지난해 존엄사로 뉴욕교계에 아

픔을 줬던 이성은 양(사진 . 뉴욕순

복음안디옥교회)이 하나님의 부르

심을 받았다. 성은 자매는 10일 저

녁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갔으나 30여분 만에 숨

을 거두었다. 

아버지 이만호 목사는 성은 양의 

죽음을 알리며 “천국에 갔지만 가슴

이 너무 아프다”며 “그동안 성원해

준 뉴욕교계와 언론들에게 감사한

다”고 말했다.

이만호 목사와 이진아 사모가 보

내온 이메일에 의하면 성은 양은 

1984년 6월 16일 딸 없는 가정에 

유일한 딸로 태어나 온 가족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으며 성경을 꼭 읽

고 잠자리에 드는 등 돈독한 신앙

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초등학교

를 졸업하고 미국에 온 후에도 미국

학교생활에 잘 적응해 공부와 음악 

등 여러 방면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

다. 또 대학졸업(UNC Chapel Hill 

University) 후에는 뱅크오브아메

리카에서 유능한 직원으로, 교회에

서는 유스교사로 헌신했다.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후에는 선교비를 꾸준히 보냈다. 

그 리 고 

2011년 

11월 6

일 뉴욕 

마 라 톤

대 회 에 

참 석 하

고자 직

장과 신

학 교 를 

다 니 면

서 16주

간을 잘 먹지도 못하고 뛰다가 너무 

힘에 겨워 쓰러졌다. 조사결과 뇌종

양(0.7mm)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

았다. 그러다 작년 7월 9일 MSKCC

병원에 기운이 없다고 조사차 들어

갔다가 테모달을 5일간 먹은 다음 

온몸이 마비증세를 보였으며 9월 

28일 존엄사 집행승인 판결을 받았

다. 부모들은 병원과 투쟁 끝에 지

난해 11월 21일 집으로 퇴원한 성

은양은 몸을 움직이는 등 차도를 보

여왔다. 

장례일정은 순복음안디옥교회에

서 14일 오후 8시 환송예배와 15일 

오전 10시 발인예배를 드렸다. 
<유원정 기자>  

뉴욕목사회(회장 최예식 목사)

가 지난 7일 기쁨과영광교회(담임 

전희수 목사)에서 임실행위원회를 

열고 성지순례와 미동부목회자연

합체육대회 등에 대한 경과를 보고

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1부 예배는 임

병남 목사(서기)의 사회로 기도 이

재덕 목사(협동총무), 설교 최예식 

목사, 광고 김기호 목사(총무), 축도 

황동익 목사(부회장)의 순서로 진

행됐다.

최예식 목사는 “괴로운 날에 기

도하자!”(시102:2)라는 제목의 말

씀에서 “살다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그러나 사역자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하신다. 괴로

운 날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손

을 벌리지 않는 게 문제다. 모든 일

은 감정적으로 처리하거나 문제를 

회피하거나 상황을 인간적인 방법

으로 처리하면 안된다. 급할 때일수

록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함으로 사

명의 승리자가 되자”고 말했다.

2부 회의에서 최예식 목사는 신

년금식기도회가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보고하고 오는 △9월 30일부

터 10월 11일까지 가는 성지순례에 

대한 안내와 △5월 6일 오전 10시

부터 키세나 파크에서 열리는 미동

부목회자연합체육대회에 대해 보

고했다. 

△성지순례는 선착순 48명에게 

일인당 500달러씩 지원하며 총 경

비는 2400달러이다. △체육대회는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메릴랜

드, 버지니아 등 5개 지역이 참가하

며 축구, 배구, 탁구, 족구, 테니스 등 

5개 종목이 운영 된다.   

또 목사회는 △2월 16일(토) 플러

싱 구정퍼레이드에 참가한다고 밝

히고 회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또

한 △3월 10일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리는 세계선교

대회(북미원주민선교) 참여도 공지

했다.                      <유원정 기자>

[정정] 1421호 10면 “뉴욕새생명

장로교회 설립10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 기사 맨 끝에 ”이날 교회는 

10년 근속한 허윤준 담임목사에게 

근속패를 증정했다“는 ”허윤준 담

임목사는 10년 근속교인들에게 근

속패를 증정했다“로 정정합니다. 근

속자는 김소영 최우영 정민호 정혜

영 정철호 정소라 정진희 윤현우 박

우찬 염혜영 등 10명.

워싱턴DC 열린문장로교회(담임 

김용훈 목사)는 지난 2일 워싱턴DC 

평화나눔공동체(APPA, 대표 최상

진 목사) 소속 노숙자들을 초청 “더

불어 함께하는 이웃 캠페인” 행사

를 가졌다. 

 40여 명의 노숙자들과 평화나눔

공동체 스탭들이 초대된 이번 섬김

과 나눔 행사에는 열린문장로교회 

지역사회봉사팀(팀장 배석헌 집사)

과 오이코스 소속 70여 자원봉자원

봉사자들이 참여했다.

1부 예배애서 설교한 브라이언 

멘도자 전도사(열린문장로교회 

EM)는 “예수님도 가난한 이웃을 섬

기시기 위해 노숙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며, “가난한 이웃을 섬

기는 것은 예수님의 삶 그자체이며 

그의 중요한 가르치심”이라고 강조

했다. 

2부에는 노숙자들이 직접 참여하

는 간증과 찬양을 하는 시간으로 구

성됐다. 특히 평화나눔공동체 소속 

에스더조 선교사의 자원봉사자들

을 위한 참여방법, 평화나눔공동체 

동영상 감상, 열린문교회 소속 청소

년 앙상블 오케스트라 특별연주 시

간이 있었다. 

참여 및 후원문의는 (571)259-

4937(최상진 목사)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평화나눔공동체>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동부지역 목사장로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남가주목사회의 방만한 경영과 

모금관리 미숙으로 중단됐던 한미

기독교센터 건립이 재추진된다.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이운영 

목사)는 5일 이운영 회장이 시무하

는 한미장로교회에서 기자간담회

를 갖고 오는 4월 8일 타운내 다호

갈비에서 한미기독교센터 건립후

원을 위한 일일식당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목사회는 지난해 추진됐던 회관

건립이 일일식당 및 펀드레이징 과

정에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 모금된 금액을 초과하게 됐

다고 밝히며 이런 과정에서 본의 아

니게 목사회의 위상과 신뢰가 떨어

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운영 회장은 “작년에 실시됐

던 기독교회관건립을 위한 일일식

당은 성황을 이뤘지만 일일식당을 

운영하면서 사용된 비용이 들어온 

비용보다 많았다. 또한 한국에서 회

관건립을 위한 기금마련활동 과정

에서도 필요이상의 비용이 지출돼 

결국 회관건립자금을 모으는데 실

패했다”고 밝히며 “이런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오류가 일어났다. 그

러나 미주한인이민의 역사가 100

년이 넘었으며 이민사회가 기독교

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역사성이 있

기에 회관건립을 중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남가주목사회는 2012년 목사회 

주관으로 이 일을 시행했지만 2013

년에는 목사회만이 아닌 남가주여

성목사회와 남가주장로협의회 등

과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하게 되며 

회관명칭도 ‘한미기독교센터’라고 

명명했다. 앞으로 남가주교협 및 각 

교단과도 협력해 센터건립에 박차

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운영 회장은 “모금과정에서 일

어난 잘못으로 목사회의 위상과 신

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이다. 신뢰

회복을 위해 한미기독교회관(Ko-

rean American Christian Center)

라는 이름으로 비영리단체 등록을 

했으며 IRS와 INS에 등록, 택스넘

버 취득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또

한 들어온 기금은 센터기금계좌에 

입금이 되며 모금된 금액은 회관건

립을 시작하기 전에는 1달러도 사

용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고 밝혔다. 

또 이 회장은 “한미기독교센터는 

지상3층 이상의 건물로 모든 교계

단체가 이곳에 모일 수 있도록 하고 

다음세대를 위한 문화시설도 마련

해 교계가 한미기독교센터를 마음

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기

금조성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

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LA성시화운동본부 홀리클럽 10주년 기념예배 
LA 성시화운동본부와 홀리클럽 10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17일(주) 

오후 5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송정명 목사)에서 열린다. 이날 설교는 박

희민 목사가 맡는다. 

▲문의: (213)381-2202

          

뉴스피릿 무브먼트 포럼 
제 3차 뉴스피릿 무브먼트 포럼(New Spirit Movement Forum 상임

대표 박용덕 목사)이 21일(목) 오전10시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

회(회장 민경엽 목사)와 목사회(회장 신종은 목사), 미주극동방송(지사

장 김준원) 후원으로 남가주빛내리교회(담임 박용덕 목사)에서 열린

다. 회비는 없으며 점심이 제공된다.  

▲문의: (714)401-9874

드림몸 찬양선교단 미주순회공연 
미주에서 거리선교회 사역을 하다 3년 전 한국으로 간 박영빈 목사

(서해안 식도교회 담임)가 섬 아낙으로 구성된 워십찬양단과 함께 LA

를 방문, 14일(목)부터 28일(목)까지 이민교회와 긍휼사역 현장을 돌아

본다. 본 선교단은 국악풍 찬양곡에 맞춰 부채춤을 곁들인 워십찬양으

로 고국의 정서와 아름다움을 선사하게 되며 26일(화) LA미션센터를 

견학하고 공연을 갖게 되며 17일(주) 오후 5시 성시화운동본부 10주년 

기념예배에서 축하공연을 갖는다. 이외에서 롱비치, 가데나, LA 한인

타운, 라스베가스 지역을 돌며 순회공연을 갖는다. 

▲문의: youngbin56@naver.com 

베데스다음대 그렉 메티슨 강의
베데스다대학교(총장 진유철 목사) 음악대학은 실용음악과 & 찬양

사역과 그렉 메티슨 교수 강의를 25일(월)부터 시작한다. 메티슨 교수

는 현재 LA 최고의 키보드 주자이자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재

즈앙상블, 어렌징, CCM 등 전반적인 찬양/실용음악 강의를 맡게 되고, 

또한 매 학기마다 워크샵 및 교수 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

이다.  

▲문의: (714)683-1210

APU 이원우 박사 특강
아주사퍼시픽대학교(총장 존 월레스 박사)신학대학교 한국어목회학

박사과정에서는 18일(월) 오후 2부터 4시까지 이원우 박사(칼빈대학

교 교수) 특강을 본교 웨스트캠퍼스 Duke Academic Complex 603호

(701 E. Foothill Blvd., Azusa, CA)에서 갖는다. 이번 특강의 주제는 ‘

시가서의 영성’이다.

▲문의: (818)331-5478/최장식 동문회장

LA연합교회 설립예배
LA연합교회(공동담임 정홍권 목사, 김동술 목사) 교회설립예배가 

17일(주) 오후 1시30분 열린다. 

▲문의: (213)905-0445/정홍권 목사, (310)661-1166/김동술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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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사퍼시픽대학교(APU, 총장 

존 월레스 박사) 음대생들로 구성

된 벨칸토 합창단(지휘 데이빗 휴

즈 박사)이 나성서부교회(담임 이

정현 목사)에서 열린 한미연합찬양

예배에 참석해 은혜롭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했다. 

10일 오전 11시 나성서부교회에

서 열린 한미연합찬양예배에서 벨

칸토 합창단은 ‘우리에게 영원한 빛

이 내리게 하소서’, ‘시편 11편 다윗

의 노래’, ‘오 위대하고 놀라운 탄생

의 신비여’, ‘Love Never Fails’, ‘영

광의 구원열차’, ‘We Choose Joy’, 

‘시편 8편’ 등의 성가곡을 불러 교

인들의 마음을 찬양으로 가득 채웠

다. 

이날 연주회는 APU 벨칸토 합창

단이 전 세계 순회연주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한인교회 대상으로는 

최초로 열린 연주회였다. 이번 연주

회는 본 교회 이상열 장로와 뮤직디

렉터이자 APU 음대 교수인 김연주 

박사가 기획했다.

APU는 114년의 역사를 가진 ‘하

나님 먼저(God First)’를 교훈으로 

하는 북미주 130여개의 기독교 종

합대학교들 중에서 가장 큰 학교이

다. 벨칸토 합창단은 APU내 6개의 

합창단 중 여성으로만 구성된 합창

단이며 미국을 비롯, 전 세계를 순

회하며 찬양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데이빗 휴즈 박사는 “APU에서는 

겸손한 믿음과 더불어 지적인 훈련

뿐만 아니라 영적인 훈련을 지도하

고 있다. LA에 있는 나성서부교회

에서 찬양하게 됐는데 환영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정현 담임목사의 사회로 시작

된 이날 한미연합 찬양예배는 김그

레이스 자매가 특송을 했으며 이정

현 목사가 ‘미국은 지금 어디로 가

고 있는가?’(사61:6-11)라는 제목

으로 설교한 후, 미국을 위한 통성

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예배는 이정현 목사의 축도

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가정사역단체 ‘가정을세우는사

람들’(금정진/금병달 공동대표)과 

탈봇의 써니송 교수가 주최한 제7

회 커플관계 검사 워크샵이 2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9일 오전 9시부

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은혜한인교

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렸다. 

써니송 박사는 “커플들의 관계에

서 본인이 좋다고 하는 것이 상대방

에겐 좋지 않게 다가갈 수 있다. 자

기정체성은 배우자에게서 찾는 것

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하

고 가정생활은 믿음의 기초에서 이

끌어가야 하며 교회 안에서 멘토들

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병달 대표는 “한인들의 상당수

가 대화의 기술과 갈등 해소의 기술

이 부족하다. 대부분 회피하거나 소

리를 지르는 등의 부적절한 방식으

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또한 많

은 가정이 폭탄을 끌어안고 있다.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본 프로그램은 상담자들과 목회

자 교육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개발됐고 500

만 명이 이 검사로 커플관계를 검

진 받았을 정도로 검증된 프로그램

이다. 

검사에는 △의사소통 △갈등해

결 △재정 △애정표현 △성적 기

대 △신앙 △결혼기대 △관계역할 

△커플과 원가정의 가족지도를 통

한 친밀성과 유연성 등 10가지 영

역에 대한 온라인 테스트를 소개하

고 있다. 또한 어떤 방식으로 문제

를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지침도 제

공됐다.

자세한 문의는 (714)287-2458로 

전화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LA지역의 소외이웃과 공익단체

를 지원하는 ‘아름다운가게’(이사장 

이태섭)가 7일 오프닝 행사를 열고 

일을 시작했다. 

‘아름다운가게’는 웨스턴과 1가에 

있는 한국마켓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의 ‘아름다운가게’(이사

장 홍명희)와 동일한 운영방법으로 

매장의 운영수익금은 LA지역의 소

외계층들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직업을 잃어 저소득층으로 전락

하는 계층의 생활 안정화나, 소외

계층 어린이들의 음악교육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내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힘쓰게 된다. 이곳에

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한인들이 무

상으로 기증한 물건이며 주로 의류, 

액세서리, 골프용품 등을 판매해 수

익금을 창출한다. 기증자들에게는 

세금감면용 증명서가 발급된다. 

‘아름다운가게’ 성 진 디렉터는 아

름다운가게 오픈에 맞춰 도네이션

된 금액을 아시안발달장애서비스

(ARS)와 한인가정상담소에 전달했

다. 이번 성금전달식은 엔젤레스드

림파운데이션(대표 이사무엘 목사)

과 함께 모금한 금액을 전달했으며 

금액은 각각 1000달러씩이다.

이사무엘 목사는 “엔젤레스드림

파운데이션에서 ‘아름다운가게’를 

후원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엔젤레스드림파운데이션이 지속적

으로 ‘아름다운가게’를 후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명칭변경...남가주교협, 여성목사회, 장로협 등 협력  
남가주목사회‘한미기독교센터’건립 재추진

한인커뮤니티 최초...세계 순회 일환
‘가정을세우는사람들’ 제7회 커플관계검사 워크샵

지역내 소외이웃과 공익단체 지원

APU벨칸토합창단 나성서부교회 방문연주회 

LA‘아름다운가게’오프닝 행사

나성서부교회에서 열린 한미연합찬양예배에서 APU 밸칸토 합창단과 관계자

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가정사역단체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 주최 커플관계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남가주목사회 이운영 회장이 한미기독교센터 건립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자기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아름다운가게 오픈행사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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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크리스천들은 묵상과 함

께 사순절을 보낸다. 올해에도 회

개와 금식, 기도와 더불어 신앙적 

성찰을 돕는 다양한 사순절 묵상

집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일부 교

단과 교회, 기독교 평화운동 단체

는 이 기간 이웃사랑 실천에 팔

을 걷었다. 

예장통합총회 교육자원부는 ‘

십자가는 희망입니다’(왼쪽 사

진·한국장로교출판사)를 주제

로 한 사순절 묵상집을 발간했

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

요일(2월 13일)’부터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간 성경 구절

과 찬송, 예화와 기도문, 삶의 적

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독

교대한성결교회(기성) 총회도 사

순절 묵상집을 내놨다. 개인적으

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성

경 말씀과 찬송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

육원 역시 매년 ‘말씀과 함께하

는 사순절 묵상집’을 발간, 성도

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기독교평화운동 단체인 ‘참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참평사·

이사장 이은태 목사)도 지난해에 

이어 사순절 묵상집 ‘예수님을 

닮자’를 펴냈다. ‘예수닮기’는 예

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닮음)

에 한걸음 더 나아가 실천을 통

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담아내자

는 뜻을 지니고 있다. 홍상태 참

평사 연구실장은 “묵상집의 내용

은 성서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삶

의 영역에서 나 자신과 가정, 이

웃, 교회, 일터, 세상 속에서 예수

님을 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고 설명했다. 

특히 참평사는 묵상집 판매금 

전액을 중국 옌벤 조선족자치주

에 있는 고아 및 한부모 청소년 

보호시설(찐구어 어린이집)에 전

달한다. 참평사는 지난해 말 한국

교회희망봉사단과 함께 이 어린

이집을 설립해 지원해오고 있다. 

이밖에 대한성공회는 사순절 

기간 북한 어린이 돕기 기금 마

련을 위한 ‘사순절 사랑나눔헌금’ 

모금에 나선다. 헌혈과 장기기증

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

회와 성도들도 눈에 띈다. 매년 

사순절 기간 헌혈행사를 펼치고 

있는 제주성안교회의 경우 김영

송(53) 장로는 올해 결혼 20주년

을 맞아 7년째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50대 남성에게 자신의 신

장을 기증해 특별한 사랑을 전

했다. 

한편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

망교회(김지철 목사)는 교회에

서 활용 가능한 사순절 영상 2편

을 제작해 배포 중이다. 사순절의 

의미 등을 설명하는 ‘사순절의 시

작’을 비롯해 사순절의 중요 덕목

인 ‘절제’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영상이다. 소망교회 홈페이지

(somang.net)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한국교

회의 대북 구호 및 교류활동에 짙

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교

회연합기관 등 기독시민단체와 

기독 NGO 등은 핵실험을 강행

한 북한의 처사를 강도 높게 비판

했다. 교계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

서는 당분간 교계의 대북 교류·지

원 활동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

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장 다

음달 중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신임 교단장들과 방북

하기로 한 일정도 차질이 예상된

다. 일각에서는 북한 주민들과 영·

유아, 어린이들을 위한 인도적 지

원은 유지하면서 관계개선을 위한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12일 “북

한의 핵실험은 대단히 잘못된 일”

이라며 “북한이 또 다른 실수를 반

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침착한 

대응과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말

했다. NCCK는 논평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동북아 평화가 위

협받게 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

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생존을 위

해 남북 당국자는 무조건 대화해

야 하며 관련국들도 포괄적인 평

화대안을 갖고 대범한 대북 대화

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계 지도자 및 신학자, 교수, 기

독시민단체 인사 200여명이 동참

하고 있는 평화통일을위한기독인

연대(평통기연·상임공동대표 홍

정길 목사 외 5명)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평통기연 최은상 사무

총장은 “국제사회 모두가 반대해

온 3차 북핵 실험은 한반도 평화

와 안녕과 공동번영을 한꺼번에 

위협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처사

는 대단히 실망스럽고 안타깝다”

고 말했다. 

기독NGO에서도 우려가 이어졌

다. 정정섭 기아대책 회장은 “당분

간 대북지원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안타까워

했다. 기아대책은 이미 북한의 천

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사건 등

으로 대북지원의 공식 창구가 막

히는 바람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이 함경북도 일부 지역의 탁아소 

지원 정도로 축소된 상태다. 

한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교계의 공식적

인 대북관련 활동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고 교계 북한 전문가

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마저도 북

한의 향후 행보와 국제사회의 대

북제재 수위, 차기 정부의 대북 관

계 설정 등에 따라 가변적이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김병로 

교수는 “향후 한국과 미국, 일본 

쪽에서 군사적 제재까지 포함한 

추가 대북제재 논의가 강도 높게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대화나 협

상은 어려워졌다”면서 “이명박 정

부에서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다음 

정권에서 풀리기를 기대했던 교계 

단체들로서는 암담한 상황”이라

고 진단했다. 

사랑의교회 북한선교부 오일환 

보훈교육연구원장은 “향후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에 따른 북한주민

의 경제적 궁핍 상황은 더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면서 “다시 말해 

인도적 지원, 특히 평양지역을 제

외한 외곽지역에 대한 지원의 필

요성은 더욱 절실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해외 

한인교회 및 지원 단체들의 활동

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

해다. 미래목회포럼 대표인 오정

호 목사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남

북의 종교간 대화 채널을 가동해 

교계가 화해무드를 조성하는데 일

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조심

스럽게 제안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

는 11일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박

사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 ‘사랑의교회 

문제, 한국교회의 문제로 본다’는 제목

의 논평을 냈다. 

교회언론회는 “이 사건은 시작부터 

미리 ‘프레임’을 정하고 그 속에 비슷

하게 사실인 듯 보이는 내용들로 짜맞

추기를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처음부터 담임목사 몰아내기가 

목적이 아니었는가?’라는 강한 의혹을 

살 수 있다”고 평했다. 또 “당초 이 교

회에서 문제가 시작된 것은 논문 ‘대필’ 

문제였다”며 “그래서 지난해 6월 조사

위원회가 구성됐고 한 달 뒤 ‘대필’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다. 그렇다면 그 활

동이 만료되는 것은 마땅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가 없었다면 담임목사

에게 사과하고 조사위원회의 역할을 

종결지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교계는 사랑의교회 문제

가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

회를 와해시키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며 “일부 언론의 과도한 개입에 의한 

‘한국교회 죽이기’의 일환임을 인식하

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회장 탄핵 움직임까지 일고 있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박현모 

목사)의 내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교단 총무 해임사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최근 총무 

해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로 수습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였으나 총회

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박현모 총회장은 최근 성명에서 “교

단법과 교회 권위 수호차원에서 법원

의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하기

로 했다”며, “총무 문제 역시 오는 5월 

총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

나 이러한 총회장의 입장에 대해 임원

회 내에서조차 결의된 사항이 아니라

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총무 해임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일각에서

는 “교단 역사상 초유의 총회장 불신임 

사태와 총무 해임은 막아야한다”며, 양

보와 타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

지고 있다.

사과문 전달...“모두 사실 아니었다”

묵상집 발간, 헌혈·장기기증 등 이웃사랑행사 등

교회연합기관, 기독 NGO 등 북한처사 강력 비판  

사랑의교회 사태 관련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정준모 예장합동 총회장 관련 의혹 제기 당사자들 

예장합동 정준모 총회장의 ‘유흥업

소 출입 의혹’을 제기했던 인사들이 정 

총회장의 시무 교회를 방문, 사과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을 제기한 핵심인사인 윤남철, 

허재근 목사는 7일 대구 성명교회를 방

문, 당회원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의혹

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는 사과문

을 전달했다고 기독교계 신문이 보도

했다.

이들은 사과문에서 “기자회견에서 

밝힌 ‘노래주점’은 유흥을 즐기는 곳이 

아니라 청소년들도 출입할 수 있는 ‘노

래 연습장’이었다”며 “또한 도우미와 

통화내역, 강남소재 룸싸롱 유흥, 음주 

가무, 성매매 제의 등은 모두 사실이 아

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기

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부분에서 도에 

넘친 표현과 미확인된 내용을 언급함

으로 인해 전국교회와 우리 총회에 물

의를 일으킨 점과 많은 고초를 겪으신 

정준모 총회장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린

다”고 했다.

이들은 2012년 9월12일 서울 연지동 

연동교회 지하 다사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총회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

다. 또 지난 제97회 정기총회에서 황규

철 총무가 질서유지와 신변안전을 이

유로 용역을 동원하고 가스총을 소지

한 데다 정 총회장의 정기총회 파회 선

언으로 예장합동 총회는 지금까지 혼

란에 빠져있다.

한국교회 사순절 주요 행사 풍성

“북 핵실험 강행 대단히 잘못된 일… 
교계 대북 교류지원 활동위축 불가피” 

“프레임 정해놓고 짜맞추기 의구심”

기성총회 총무해임 관련 내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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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10여 년 넘게 목회하

시는 어느 목사님 따님을 만나 대

화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

어나 미국에서 자라 생활하는 고

등학교학생입니다. 왜 미국이 좋

은가 물은 질문에 첫 번째 대답이, 

“나라가 커서 좋아요”라는 말이었

습니다. 

삼천리반도라고 하는 대한민국

은 미국의 52개 주 가운데 하나와 

비슷한 영토를 가지고 있지요. 그

곳 대한민국에서 자라 그곳에서 

생활하던 것을 뒤로 하고 태평양

을 건너 이곳에 도착하여 처음으

로 느끼는 것이 누구나가 느끼듯 ‘

큰 나라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 낯선 땅에서 이민목회가 

쉽지 않다는 이민선배님들의 말

을 들으면서도 ‘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인데 똑같겠지’라고 생각

하며 목회의 첫발은 내딛였습니

다. 아니 주님께서 떠 맡겨주셨다

고 말해야 되겠죠. 

한국에서 지하실바닥부터 시작

한 개척교회 15년을 지내면서 주

님은 작게나마 예배당 건축까지 

허락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사역을 위하여 “가라” 하시

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지평선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달

리며, “이 땅을 나의 손에 주시옵

소서’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합니

다. 새롭게 맡겨진 성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열심을 다해 주님께 기

쁨을 드리겠다고 다짐해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으로 미국 

땅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미

국에 사는 한국 사람으로, 자기에

게 유익하면 “미국에 사니 미국 사

람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 자기

에게 유익을 만들 수 있다면, ‘’아

무리 미국에 살아도 한국 사람이

니 한국 사람처럼 살아야지.” 이 

말로 같은 민족이라고 말하는 한

국 사람들을 이용하고 자기의 유

익을 삼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을 경

계하는 이민사회의 어두운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에까지 번져 하나님

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흔

들기도 합니다. 영원한 가족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만나야 할 교회

의 만남이 잠시 보고 안볼 사람들

의 만남보다 더 가슴 아픈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교회 밖 사람들

은 서로 가지고 있는 앙금도 술 한

잔하며 털어버리는데, 상처난 크

리스천들의 앙금은 천국에서조차 

풀지 못할 것 같은 응어리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조그마 한 말에도 

상처주고, 상처받는 깨지기 쉬운 

질 그릇 같은 모습이 이민성도들

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유와 목

적은 서로 다르지만 태평양을 건

너 머나먼 이국땅에 사는 것만으

로도 텃세를 받을 수 있는 처지

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이

미 악한 세상을 떠나 창조주 하나

님께로 돌아온 것이 세상의 텃세

를 받을 각오가 되어있는 사람들

입니다. 

이럴 때 한 가지는 텃세를 당하

는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만이 텃세를 부리는 세상을 이기

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

상의 여러 나라 가운데 미국이라

는 나라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며, 

아메리칸드림을 가슴에 품고 달려

왔습니다. 누구나 느꼈듯이 큰 나

라인 미국 땅에 발을 딛였습니다. 

이제 이전의 삶이 어떠했든지 작

은 어항을 벗어나 큰 바다에 던져

진 큰 물고기처럼 큰물을 만난 큰 

물고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직장선교

를 할 때의 일을 회상합니다. 직장

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젊은이들에

게 어려움이 한 둘이 아니지요. 회

식, 잔업, 특근 등으로 교회에 갈 

시간들을 방해할 때,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

람들입니다. “말 안 들을려면 직

장 그만둬!” 격한 말을 듣고 눈물

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들에게 위

로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하며 그런 소리들을 때마다 마음 

깊이 담대하게 외치며 선포하라고 

힘을 주었습니다. ‘까불지 마세요. 

당신도 나 때문에 이 회사에 다니

고 있는 겁니다. 이 회사도 나 때

문에 잘되고 있는 겁니다.’ 그 말

이 그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주

님께서 직장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사람들로 그들을 만들어주셨습니

다. 천국이라는 큰물에 사는 큰 물

고기의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얼마전 한국 TV에서 나오는 한 

사극 중에서 왕과 신하의 대화가 

마음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

는 숲은 보고 숲 속에서 썩어가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는 보지 못한

다.” 겉만 바라보고 태평세월이라

고 좋아하는 신하의 말에,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힘들어 하는 것을 

생각지 못하는 신하를 향해 왕이 

하는 말입니다. 큰 물고기의 마음

과 그렇지 않은 마음과의 다른 모

습이겠지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바닷가에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참조, 왕

상4:29). 왕이 된 솔로몬은 부족한 

자신으로는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

을 올바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

해 다른 것보다 지혜를 구한 솔로

몬에게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 

은혜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기 짝이 없

어 실수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할 일이 있어 이 넓은 땅

으로 오게 하시고, 귀한 영혼을 맡

겨 주셨습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텃세로 인해 수많은 상

처와 아픔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속 좁은 작은 마음으로는 감당하

기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이민목회자들과 가족들이 병들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

직 치유와 회복을 베푸신 예수님

의 마음으로만이 그들과 함께 천

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요

나가 회개하고 변화된 큰 물고기 

뱃속을 생각하며, 미국이 아닌 천

국을 바라보는 넓은 마음을 가진 

큰 물고기가 되겠다고 다짐해봅

니다. 

이민목회를 하는 모든 목회자들

과 함께 이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

다. 큰물을 바라보고 태평양을 건

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는 미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천국

이라는 큰물에 사는 큰 물고기입

니다. 이제 큰물에 사는 큰 물고기

의 마음을 가지고 다 품고 입안에 

넣을 수 있는 큰 물고기가 되었으

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큰 물고기 같은 마음을 가지

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까지 승

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큰 물고기 큰물에 산다

투고칼럼 . 미국 이민목회를 하며

김태용 목사 

(미조리주, 한인영광교회)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 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

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

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사43:11-13).

동역자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

니다.

이곳은 예년보다는 늦었지만 완연히 건기로 접어

들어서 날씨가 더워진데다 흙먼지가 자욱하고 들판

들의 풀들도 말라가며 나뭇잎들도 말라서 낙엽으로 

쌓이는 것이 계절의 변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강추위는 조금 물러났겠지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30일까지 2012 겨울 진료

팀 39명이 방문하여 수술과 일반 진료, 그리고 어

린이 사역 및 제반 활동들을 하고 막 떠났습니다. 

4000여명의 일반 진료와 59명의 수술진료를 수행

하였고 사정상 못 다한 부분들은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수

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기치 않은 장염으로 고생하

신 분들이 많아서 더욱 죄송하였지만 주께서 친히 

치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곳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것들이, 한국에서의 일상에서 의미있게 적

용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진료기간 중인 23일에는 소로티 병원장

과 의료진들과 함께 모여 의과대 개설에 대한 협의

를 하였고 이 자리에서 소로티병원과 쿠미대학교 

간의 MOU도 사인을 하였습니다. 이들 문서와 함께 

지금까지의 경과를 이곳 우간다 의사협회(보건부

를 대신한 검증단체)에 제출하였고, 교육부로의 추

천서를 받아서 교육부 인가를 받는 마지막 절차가 

남았습니다. 이 과정이 빨리 해결되어야 3월부터 광

고와 함께 신입생 모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

분에도 주께서 세밀히 간섭하시사 진행될 수 있게 

힘과 뜻을 모아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주신 덕분에 태양광 파넬을 실

은 컨테이너가 지난해 12월 11일 부산항을 출발해

서 이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받았습

니다. 이제 곧 케냐 뭄바사 항에 도착해서 이곳 쿠

미까지 육로로 와야하는데 하역이나 수송 및 통관 

등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게 기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수송과 설치에 필요한 제반 비용

을 지원해 주신 아스트라제네카, 제이오텍, 대덕한

빛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의 설치를 맡아주

실 홍명철선교사님에게도 지혜를 주시사 잘 감당하

도록, 그래서 학교의 모든 활동을 잘 뒷받침하는 설

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번 학기부터 인근의 두 도시인 음발레와 소로

티에 컴퓨터학과와 문헌정보학과를 개설하려고 준

비하였으나 우선 소로티지역만 개설하고 음발레는 

8월 학기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로티센터는 이사

를 잘 마쳤고 곧 컴 시설 등을 설치해서 시작할 것

입니다. 컴퓨터학과가 추가됨으로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들도 더욱 활성화 되고, 지역의 필요를 채

우고 진정한 기독 청년들을 길러내는 역할을 잘 감

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부

분에 힘을 쏟을 정유철선교사님을 위해 더욱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충남대 강 호 교수(환경공학

과), 윤기관 교수(무역학과) 등이 방문하셔서 특강

도 해주시고 특히 강 교수님은 지역의 필요에 중, 

소규모 바이오매스(개스) 프로젝트를 추진해보기

로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쿠미대학교가 지역에

서 감당해야 할 부분들인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잘 

연결되기를 기도해주십시오.

또 대전의 도원 엔지니어링팀이 방문하여 학교부

지와 시설현황을 돌아보고 학교의 건축계획과 마스

터플랜을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팀원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잘 계획하게 하시고, 뿐

만 아니라 이팀이 이 우간다를 위해 감당해야할 사

역들에도 주께서 친히 인도하심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이종익 회장님

과 팀을 인솔하여 방문하신 최부사장님을 비롯한 

팀원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과학관은 일단 1층만이라도 완공하여 사용하면

서 의대 일반실습실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지난 

주 중에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건축

재정이 모자라지만 이 부분까지도 주께서 아시므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대 

강의동을 건축한 건축회사가 맡게 되었는데 14주 

예정기간에 잘 마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3층 건물인 이 과학관이 완공되

어 모자라는 사무실들과 강의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2학기가 시작되는데 모든 교

수진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들도 잘 배울 수 있

도록, 그리고 특별히 이번 학기에 시범적으로 개설

할 한국어강좌를 준비하시는 김영신선교사님께 지

혜와 능력을 주시고, 한국어강좌에 대한 강남대학

교의 지원도 적절한 시기에 잘 이루어 질 수 있도

록 주께서 세밀히 간섭해 주시기를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부터는 쿠미대학교의 전 교직원

들과 학생들이 매주 두 차례 화, 금요일 12시부터 1

시까지 찬양과 기도, 예배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

니다. 이를 주관할 교목과 모든 선교사님들께 능력

과 지혜로 함께하사 잘 감당할 수 있게 특별히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현황은 카페 http://cafe.godpeople.com/

uganda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보시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박시원간사님(국제의료협력단:010 4587 

2537)께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도 기쁜 마음으로 소식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내내 평강이시기를 기도합니다.
우간다 쿠미땅에서 쿠미프로젝트 김선영 선교

사 드림

이메일: sykim@cnu.ac.kr

선교 편지  

우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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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절대자와 협상하는 

단계입니다. 절망의 분노 뒤에 

환자는 절대자 앞에서 조건을 내

걸며 협상을 벌입니다. 우리 부

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북한 선교와 중국 선교를 위해

서 내 평생을 바치겠습니다!”라

고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자신을 드리는 결단은 

좋지만 ‘설령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사랑

합니다!’ 하는 믿음은 마음 한구

석에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영적 침체의 단계입

니다. 어떤 기도를 해도 소용없

고 속수무책으로 여겨질 때를 말

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하고 

싶은 일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

습니다. 회의감이 물밀듯이 밀려

오면서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

도 부질없게 느껴집니다. 

다음은 내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던 기간에 썼던 일기입니다.

신년 초부터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우울할까? 새로이 힘차게 

일어나도 부족할 때에 기대도 희

망도 없이 주저앉아 있는 내 모

습이 너무 싫다. 사역에도 의욕

이 없고 기쁜 일을 보아도 슬픈 

일을 보아도 무감각하다. 공중

에 붕 떠 있는 기분과 어지럼증

이 나를 괴롭힌다. 일어나고 싶

지도 않다. 남편을 간호할 힘도 

아이들을 보살필 힘도 남아있지 

않다. 피곤이 온 몸을 휘감는다. 

이렇게 처져 있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

자꾸만 기도가 입속을 맴돈다. 

“주님, 제게 내일이 오지 않았으

면 좋겠어요. 이대로 영원히 잠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일 아침에 

저 깨우지 마세요. 그리고 모레

도 그 다음날도, 그 다음 날도!”

8년이란 긴 세월 동안 남편의 

병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 부

부도 몇 번의 침체기를 거쳤습니

다. 어떤 때는 사흘, 어떤 때는 일

주일이 걸리기도 했고 한달이나 

깊은 수렁에 빠져 지낼 때도 있

었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런 시간

들이었습니다. 나와 남편은 결국 

이 침체기를 정면으로 돌파했습

니다. ‘아, 내가 영적 침체에 빠

졌구나!’ 인정하고 그 상황을 받

아들였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

시 소생시키시겠지.. 회복시켜주

시겠지’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

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침체기

를 겪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는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엘리

야도 다윗도 겪었습니다. “내 영

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

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

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

로다.” 시편 42편과 43편을 반복

해서 읽으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

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편 기

자는 낙망과 불안 가운데서 하나

님을 바라는 것만이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건

지시고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

님뿐입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영적 침체를 극

복할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여사

가 말한 죽음의 5단계 중 마지막

은 수용하는 단계입니다. 저명한 

심리학자이자 정신의학자인 스

캇 펙 박사는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신 안에 빛을 갖게 된

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부

분의 사람들이 수용의 단계에 이

르지 못하고 문턱에서 좌절하고 

맙니다. 자신의 애착과 고집을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용은 패배가 아닙니다. 바꿀 

수 없는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가 변화시킬 수없는 환경을 허락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그

분의 선하심에 나를 맡기고 나의 

상황을 맡기는 능동적이고 적극

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

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

다. 수용은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과 죽음, 상황과 사건을 내려

놓는 일입니다. 수용의 단계에 

들어서면 자유를 경험합니다. 비

로소 자신에게 주어진 순간들을 

어떻게 맞고 보낼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스캇 펙 박사는 자신의 환자들

이 ‘수용’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

고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왜 이

런 일이 있어야만 할까? 그렇다

면 죽음을 맞이하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다른 점은 무엇인

가? 죽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다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

럼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면 무언

가 잘못된 게 아닌가? 우리의 죽

음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죽

음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는 죽음에 대한 깊은 사색은 

우리를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한다고 생각했습

니다. 죽음에 대한 사색이 우리

를 유익한 방향으로 인도하는데

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한사코 피하려고만 합니

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죽음 앞에서 어떤 태

도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

능한 한 빨리 죽음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사람들의 심리

적, 영적인 성장에 커다란 자극

이 된다고 합니다. 죽음을 피하

지 않고 직면했을 때 좋은 점은 

시간을 아끼고 소중하게 사용한

다는 것입니다. 스캇 펙 박사의 

다음과 같은 말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죽음의 교훈, 즉 우리가 살고 

사랑할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시간을 최

대한으로 이용하고 생을 최대한 

충만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될 것

이다. 그러나 우리가 한쪽 어깨 

위에 짊어진 죽음의 실체를 부인

하고 당당하게 직면하지 않는다

면 죽음이 주는 지혜로운 교훈을 

스스로 버린 결과 현명한 지식을 

가지고 충만한 사랑을 할 수 없

게 된다. 죽음을 피해서 도망치

고 변화하는 삶의 본질을 외면

해버린다면 우리는불가피하게 

삶으로부터 도피하게 되는 것이

다.”

우리 부부는 남편이 근위축

증 선고를 받은 때부터 8년이

란 기간 동안 죽음에 임박한 환

자가 겪는 정신적 심리적인 죽

음의 5단계 과정을 모두 거쳤습

니다. 중요한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단계들을 자연스럽게 밟

아나갔다는 사실입니다. 2003년 

4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 우리는 비슷한 꿈을 꾸었습

니다. 그의죽음에 관한 내용이었

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

습니다.

“여보, 얼마 전 내가 죽는 꿈을 

꾸었소!”  
▲웹사이트: familytouchusa.org

<다음호에 계속>

정정숙 박사
(패밀리터치 원장)

아빠의 선물 (3)

죽음, 선물입니다!

하늘 길이 열리고

엊그제 독일에서 온 디구나(좋은소식)선교회 

디렉터랑 방송국이 세워질 곳에 다녀왔습니다. 

유럽에 폭설이 내려 공항이 폐쇄되어 올 수 없다

는 소식을 듣고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주님

께서 하늘 길을 열어 그가 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

니다. 그는 저희와 함께 동행해 방송국이 설 자

리를 둘러보았습니다. 넉넉한 대지와 우물, 선교

적으로 중요한 위치, 그리고 현지 교인들이 자원

하여 벽돌을 굽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초 30미터 송신탑을 60미터까지 높여 주시기

로 약속했습니다. 유럽교회들의 선교 열정이 식

어 당장은 힘들지만 일, 이년 안에 30미터를 더 

중축해주시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

고 계십니다. 사막에 길을! 불가능해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손이 하나씩 현실화시키시는 것을 목도

하며 이 길이 주님께서 저희를 차드에 부르신 이

유임을 느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

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히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사43:19). 생명

의 소리가 달려갈 전파의 길이 하늘에 열리고 주

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서와 같이 보로로종족 

사람들 가운데서도 달음질하여 영광스럽게 될 것

을 기대합니다.

벽돌 굽기가 완성되는 다음 주 중 스튜디오 공

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모나미FM 라디오 방송

국 공사가 본 궤도에 오릅니다. 기도 외에는 이

런 유가 나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더욱 무릎으로 

서겠습니다. 함께 무릎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

다. 염려해주셔서 저희들의 건강은 온전히 회복

되었습니다. 아직은 쌀쌀한 새벽 날씨인데도 모

기장 밖을 나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모기가 무서

워졌습니다. 자칫 게으름과 영적인 무기력으로 

빠질까 걱정입니다.

내가 길이요. 길,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

는지, 어디쯤 걷고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

아지고 있습니다. 잦은 장거리 여행을 통해 길이 

주는 의미를 매일 되새기고 있습니다. 바이나마

르로 가는 길은 아주 먼 길은 아니지만, 그 여정이 

쉽지만은 않은 길입니다. 푹푹 빠지는 모랫길, 냇

물을 건너야 하는 길, 위험한 나무둥치가 솟아난 

길, 온통 먼지가 날리는 길을 지나야 합니다.

모랫길에서는 절대 멈춰서는 안됩니다. 자칫 

멈추기라도 하면 모래수렁에 바퀴가 빠져 영영 

빠져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 

타이어의 공기를 빼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이어

와 모래의 닿는 면적이 많아져 엔진의 힘이 제대

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길에도 모

래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물 없는 마른 수렁

에 빠져서 꼼짝 못할 때는 바람을 빼야 합니다. 허

풍이나, 허영심, 자기과신, 그리고 자기과시 같은 

공기를 빼지 않으면 결코 그 모래 수렁에서 빠져

나올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가속페달을 힘껏 밟

으면 밟을수록 바퀴는 더 깊이 빠져듭니다. 

물 없는 모래수렁은 나에게 겸손을 요구합니

다. 정체상태에 빠질 때 나를 돌아보고 내 속에 가

득한 공기를 빼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물구덩

이를 세 군데나 건너야 합니다. 모래수렁보다 더 

위험합니다. 물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

문입니다. 겉으로 보기보다 더 깊은 곳도 있고, 얕

지만 깊은 수렁이 도사리고 있는 곳도 있기 때문

입니다. 그런 곳에 빠지면 남의 도움 없이는 절대

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큰 낭패입니

다. 방법은 먼저 건너간 사람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내 소견을 내려놓아야만 가능한 일입

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 끝은 반드시 

허무와 무의미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먼지가 가득한 길에선 천천히 달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에어컨을 켜고 문을 닫으면 차 안에 있는 

나는 먼지로부터 안전합니다. 그러나 내가 일으

킨 먼지 때문에 자전거를 타거나 걷는 사람, 자동

차를 탔어도 창문을 열수 밖에 없는 사람들의 시

야는 가려지고 호흡은 힘들어 집니다. 먼지는 안

개보다도 더 시야를 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밝

은 대낮에도 반드시 전조등을 켜야만 합니다. 여

러 번 대형 사고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불빛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

함이기도 하지만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에게 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인생길은 남을 배

려할 줄 알 때 내가 안전하고 행복한 길임을 배우

게 됩니다. 무엇보다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길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보혜사(保惠師) 의 정확한 뜻은 ‘함께 있어 주는 

분’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요14:16).

길의 위험과......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

명을 바친 인생길에서 만났던 숫한 위험 중 하나

는 ‘길의 위험’이었습니다. 강도의 위험이 있는 외

진 길이요 파선의 위험이 있는 험한 바다길이요 

배고픔과 추위와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있는 험

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간에 돌아서

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전

에 걸었던 그 길이였지만 목적과 의미가 달랐습

니다. 사울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 때 그는 그리

스도를 핍박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

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난 후 그의 길은 달라졌

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 그의 달려갈 길을 쉬지 않고 달

려갔습니다. 그 길 끝에 상주시는 분이 그를 위해 

예비한 썩지 않고 시들지 않은 면류관이 기다리

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은 왜 

가장 먼저 길이라고 했을까요? 다른 두 가지보

다 생명이 더욱 귀중한 것 아닌가요? “내가 곧 생

명이요, 진리요, 길”이라고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

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묻고 답을 찾는 묵상을 

하며 다녀왔습니다. 원초적인 도로에 가까운 이

곳을 달리게 될 때, 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습

니다. 생명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 될 때 가능합

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이지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길이 바로 예수님

이십니다. 무지한 우리를 진리의 빛 가운데로 데

려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소경이 소경

을 인도한다면 구덩이 빠지는 사고는 피할 수 없

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

다. 그의 아들이 길입니다. 그의 영이 그 길의 동

행자이십니다.

조승호 선교사

이메일: pray4chad@gmail.com

선교 편지  

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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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두 번(육제적 사망, 유

황불 사망) 죽고 두번 태어나면 한번(육체적 죽

음) 죽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태어나서 영적

으로 거듭나게 되면 한번의 죽음(육체적 죽음)

만을 갖게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과 더

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첫째 ‘위로부터’ 의미와 둘째출생의 의미

가 합성된 단어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위로

부터 주시는 새생명의 선물입니다. 왜 거듭나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

입니다(엡2:1). 둘째는 우리의 아버지가 욕심과 

마귀였기 때문입니다(요8:44). 거듭나는 요소에 

대해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물은 씻음

을 의미하고 성령님도 회개의 영으로 죄를 깨닫

게 하십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완전히 씻음을 믿는 것

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생명의 축

복입니다. 

거듭나야 하리라(요3:1-15) 월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니

고데모에게 “모세가 들었던 광야의 뱀”을 비유

로 말씀하셨고, 성경전체의 핵심구절 요3:16 “

하나님의 사랑이야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민

수기21장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로 하여금 

장대위에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 들게 하고 그

것을 보는 자는 살도록 약속하셨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것과 병이 낫는 것과는 과학적 관계가 

아니라 약속의 관계였습니다. 누구든 관계없이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이와같

이 예수님과 우리들의 구원의 관계는 약속의 관

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누구

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도록 

약속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기는 복

잡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

과 절망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요3:16-21) 화

본문은 광야의 나팔로 살았던 세례요한이 조

용히 성경역사 속에 사라지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

니다. 자신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 증거하는 

자”, “메시야가 아니라, 광야의 외치는 소리”라

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세례를 준 예수

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고백한 것이 세

례요한의 마지막 증언입니다. 사람은 어디서 태

어났는가보다 어떻게 죽느냐는 것이 더 중요합

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이름석자를 남기려

고 하지만 헛된 노력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

만 높이는 인생이 될 때 우리도 요한처럼 인생

의 아름다운 퇴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늘보

좌의 심판대에 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 세

자를 보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만 높일 때 “여

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일을 했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퇴장-세례 요한(요3:22-36) 수

모든 인생이 겪는 갈증은 두 종류입니다. 육체

적 갈증과 영적 갈증입니다. 영적 갈증은 오늘날 

선진국일수록 더 채울 수가 없어서 우리가 사는 

미국사회도 매일 크고 작은 총기사건이 일어나

고 있습니다. 왜 영적인 갈증이 점점 더 커져갈

까요? 생수의 근원되는 여호와를 버린 것과 스

스로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서 물

을 얻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렘2:13). 없어

질 세상적인 것들은 점점 더 큰 영적 갈증을 우

리에게 줍니다. 영적 갈증의 해결은 오직 영적 

생수되신 예수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수가성 사

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생수되신 예수그리스

도를 만난 후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에 들어

가서 외쳤습니다. 오직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는 

능력”입니다.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려는 것

은 점점 더 큰 영적 갈증만 가져옵니다.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4:1-19) 목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왜 갑자기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

셨을까요? 여인이 영적 갈증의 고통을 겪고 있

는 가장 심각한 아킬레스건은 남편문제였습니

다. 남편이 다섯 명이나 됐지만 자기 남편이 없

다는 것은 모두가 쉬는 뜨거운 정오에 남들의 

눈을 피해 혼자 물 길러 와야 하는 이유였습니

다. 그리고 이 여인이 답답해하고 있는 “예배의 

문제”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자신의 영적갈증

이 혹시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시온산에서 드리

지 않아서인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은 예배는 어디서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본질 “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예배형

식 때문에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성령

님은 다른 말로 “회개의 영”이십니다. 깨끗한 영

으로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우뚝 선 예배여야 

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요4:20-42)금

오늘 본문은 헤롯왕 신하의 병든 아들을 고쳐

주시는 두 번째 표적기사입니다. 이 표적이 주는 

핵심복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듣

고 믿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입니

다. 왕의 신하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

에 가져오십시오. 여기서부터 기적과 축복은 시

작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히4:16).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

로 믿으시면 말씀은 곧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1)감각적 한계성을 믿음으로 넘어서십시오. 우

리의 감각은 할 수 없다, 가능하다, 스스로 느끼

고 결정하게 합니다. 2)공간적 한계성을 믿음으

로 넘어서십시오. 아들은 가버나움에 누워있습

니다. 예수님은 약 32킬로 떨어진 가나에 계십

니다. 그러면 병을 고칠 수 없나요? 예수님은 지

금도 어디에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생명되신 예수(요4:43-54) 토

권영국 목사(LA대흥장로교회)

성도들이 바라는 사모의 인격은 천사와 같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선 자신의 특징이나 취

미는 모두 무시되어집니다. 온유란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

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부드럽고 무엇이든 다 받아드릴 

수 있는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이란 자신의 고집과 아집은 모두 없어지고 주님

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함이 아닙니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자기의 고집과 특징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

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이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가를 민감하게 판단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충성할 수 있습니다. 충성이란 진돗개나 세

퍼트처럼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돗개

는 주인이 싫어하는 사람을 보면 죽일 듯이 달려들고 열심

히 짖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좋아하는 사람은 같이 좋아합

니다. 이것을 가리켜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온유는 곧 충

성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

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따라서 좋아할 줄 알아야 합니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조금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

다. 사역의 기준과 목표가 자기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그 명령에 절대복종하

기를 좋아하는 성품을 말합니다. 사람이기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도 지을 수 있겠으나 그의 마음만은 주님께로 향하

여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충성된 종의 특징입니다. 충

성이란 자기의 상관을 위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기쁨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그분께

만 있습니다. 

어떤 사모들은 지나치게 하나님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것 같아도 가까이 가보면 사람으로서 기본을 무시하는 경

향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기본을 잃지 않습니다. 지나치리만큼 영적으로 깊다고 하

는 사모들 중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만하지 못하여 교

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모들에게는 성실이 생명과도 같습니다. 성실이란 처

음과 끝이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성실의 어원을 살펴보면 

‘시네세라’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는 옛날 중세기에 

도자기를 굽는 사람들이 가끔은 실수를 하여 도자기를 떨

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짝 땜질

을 하여 다시 칠을 하고 다듬어 상품으로 내어놓는다고 합

니다. 그러나 이때 이런 물건에는 ‘시네세라’라는 마크를 

붙이지 못하고 그냥 내놓습니다. ‘시네세라’라는 말은 한 

번도 도자기를 굽다가 떨어뜨리지 않은 물건이라는 뜻입

니다. 믿어도 된다는 의미이지요. 이 마크가 붙어있는 물

건과 붙어있지 않은 도자기와는 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

습니다. 여기에서 성실(sincere)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

니다. 편지나 서신을 쓰고 난 후에 마지막에 사인과 함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위의 내용은 사실과 다를 바가 없으

니 믿어도 된다는 의미지요.

이처럼 사모의 인격은 성실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목사

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명설교를 하는 목사라 할지라

도 성실이 밑받침하지 못하면 영적권위는 상실됩니다. 한

국 초대교회시절에는 목사라고 하면 사회에서도 존경받

는 명칭이며 어디를 가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대우가 달랐

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사를 두려워하기는커녕 무시와 

천대를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불신자들이나 성도들은 

목사나 사모를 향해 유능한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성실을 

기대합니다. 다시 말해서 적어도 목사는 이래야 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할 때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맞서서 “목사도 사모도 사람인데 그런 실수는 얼마

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라고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목사도 사모도 모두 인간이므로 여러 가지 실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어느 신학교 교훈을 

보면 ‘목회자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라’ 이렇게 붙어있기

는 하지만 갈수록 실망을 안겨주는 사건들이 여기저기에

서 불거져 나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현대교회는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해

야 하는 빛의 사명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의 신용도가 땅

에 떨어진지 오래됩니다.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되기 위해

서는 세 가지만 주의하면 된다는 부모님의 말씀이 생각납

니다. “첫째 물질에 깨끗하라, 둘째 명예욕에 넘어가지 말

라, 셋째 이성의 유혹을 조심하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1.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라 2. 사람 앞에서 성실하라 3. 물

질 앞에서 성실하라”입니다. 이것은 목사들에게만 해당되

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에 대한 유혹에 조심하던 목사님이 

돈에 눈이 어두운 사모에게 붙잡혀 결국에는 물질의 종이 

된 비극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성보다 더 강

한 유혹이 물질이라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목회는 그래도 목회자 노후대책에 대한 예산

도 있고 사모에 대한 예산도 이제 조금씩 눈을 뜨고 있지

만 이민목회는 대형교회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감히 엄

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사모는 교회의 경

제를 위해 직장을 놓으면 안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아

예 처음부터 사모가 직장이 있어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

는 교회도 있습니다. 자녀교육비는 말할 것도 없고 노후

대책은 그림의 떡입니다. 주일에는 온갖 궂은일은 사모가 

다 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 가보면 청소와 쓰레기는 의

례히 목사님부부 담당입니다. 아무도 일할 사람이 없기 때

문이라고 하지요. 

요즘엔 한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섬기는 목회, 머슴목회에서 대우받는 목회를 하고 싶어서 

가고자하는 심정도 이해할 만합니다. 성실한 목회자의 가

는 길은 이렇듯 어렵습니다. 이런 목회자와 함께 사는 사

모들은 더 고달픕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이런 사모들

을 향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후 발을 내놓으라고 하십니

다. 피곤하고 지친 발을 씻겨 주시려고 말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www.godfamily.com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9. 사모의 인격 가꾸기(2)

사모칼럼//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순종하는 온유와 충성 보유 

처음과 끝이 똑같은 성실로 다듬어진 인격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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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기 원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주후 20   년          월          일

서 명:

※ 위의 영어 명은 반드시 여권 이름으로 써 주십시오
※ Pay to the order 는  The Christian Press 로 써주시면 됩니다.
※ 등록 (100불 이상 등록금을 보내신 분)즉시 등록 접수증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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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취소 시에는 50불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                        ) 와 같은 방을 쓰기원함

□ 관광에 참여하기 원함

이름	 한글	 영어	     직분	      성별

이름	 한글	 영어	     직분	      성별

교회	 한글

이름	 영어

    교회

    주소

전화		            Fax.	         E-mail.

    사택

    주소

전화		            Fax.	         E-mail.

등록금
	 목회자	

	 평신도

X 명

소계

선금                                  CK#

잔금                                  CK#

제 28회 

김승천 목사
• 퐁뇌프 장로교회

김주경목사
• AMNOS미니스트리대표

황의영 목사
• SBM 대표

천성덕 목사
• 캐나다대회장

권태진 목사
• 군포제일교회

홍민기 목사
• 호산나교회

김춘식 목사
• 김제 중앙장로교회

김혜천 목사
•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김만형 목사
• 친구들교회

김기원 목사
• 장위제일교회

이영섭 목사
• 볼티모어교회

▶ 일    시 2013년 4월 9일(화)~4월 18일(목)(9박 10일)

▶ 세미나장소 Ramada Jerusalem Hotel
	 Ruppin Bridge At Herzl Blvd., Il-91033, Jerusalem, Israel 
	 Phone:972-2-6599999  Fax:972-2-6511824

김종준 목사
• 꽃동산교회
• 주강사

김성길 목사
• 시은소교회
• 주강사

장영춘 목사
• 발행인

■ 참석대상
	 1)전 세계에 계신 현직 한인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부부
	 2)평신도 지도자(장로, 권사, 집사)

■ 등록비 

	 9박 10일(세미나 등록비, 성지순례 제반비용, 호텔 숙식비 포함): 1400불
	 * 성지순례 코스 : 십자가의 길(Via Dolorosa), 감람산, 여리고, 사해, 갈릴리호수 등
	 * 항공표는 별도 개인 구입
	 * 4월 9일 예루살렘(Tel Aviv Ben Gurion Airport: TLV) 
          도착하면 현지공항에서 호텔까지 픽업해 드립니다.

■ 항공권 문의: 세계여행사(World Travel Bureau, Inc.)
	 1-800-777-9136 담당자: 리디아 정
	 NY: (212)917-0022, CA:(562)403-2277

■ 등록마감: 2013년 2월 28일	 	

■ 등록신청
	 - Online : 신청: http://www.chpress.net

	 - NY사무실: ny@chpress.net / Fax.718.886.0074
	    노선희 전도사:shknoh@gmail.com / TEL(718)886-4040 

	 - LA사무실: la@chpress.net / Fax. 323.665.0046
	    이성자 전도사: TEL.(323)665-0009

	 - 한국연락처: 설철호목사(schgil@hanmail.net)
         (재)에듀넥스트교육개발원
         TEL. (02)583-9136~8 / Fax 588-0709

주제 :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신 6:4-9)

“Hear, O Israel”
  Word of Life to   Our Next Generation!

●강 사●

세계한인목회자및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 미주크리스천신문사에서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위한  ‘성지순례 세미나 등록비’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활동하신 성지에 많은 이민 목
회자들이 방문하여 지형적, 역사적 사실을 직접 체험하심으로 더욱 귀한 사역자가 되
실 수 있도록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